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내에서 가

장 높은 유학생 증가율(12.7%)을 보인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상당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기관인 국제교육원(IIE)과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11일 발표한 연

례보고서에 의하면 2012∼13 학사연도

중 매사추세츠 주에는 총46,486명의 유

학생이 재학중이며 이

중 한국 유학생은 3,068

명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어학연수

생 및 대학, 대학원생,

그리고 OPT기간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것이며, 조기유학

생 및 동반 가족들은 제외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 한

국 유학생은 지난 2010년 2,754명에서

2011년 2, 864명으로 4% 증가세를 보였

으나 2012년 2, 764명으로3.5% 감소했

다. 그러나 2013년에는 3,068명으로

9.9% 증가했다. 미국 내 한인유학생이

2.3% 감소한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

다. 

매사추세츠 주 유학생이 증가한 이

유에 대해 보스톤교육원의 정준기 원

장은 “타주에 비해 많은 대학이 밀집

해 있고 명문대학 역시 많이 있기 때문

”이라며“보스톤이 주는 교육의 상

징성과 최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은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스톤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김

성훈(가명) 군은 자신도 유학을 결정

할 때 교육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보스

톤 지역을 제일 먼저 생각했다며 “예

상했던 바지만 역시 교육의 중심지답

다”고 말했다. 

김 군은 “학교에서나 학교 외부에

서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느껴지지

만, 그중 한국 유학생들도 적지않이 접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김 군의 말처럼 매사추세츠 지역은

한국 유학생뿐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매사추세츠 주 전체 유학생

46,486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28.2%가 중국 출신이다. 이

어 인도(11.1%), 한국(6.6%)

순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

은 유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노스 이스턴 대

학(7,705)으로 집계됐으며 뒤

를 이어 보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 6,615), 하버드 대학(5,131),

MIT(4,101), 유매스 앰허스트(2,099)가

순위에 들었다.

한편, 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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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소추세 급반전 10%가까이 늘어 

중국인 유학생, 1만 3천여명 늘어 폭증세

한국 유학생 감소? MA 주는 오히려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인들이 대거 신청중인 취

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전문직

과 비전문직 우선일자가 무려 1년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8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우선일자는 이민대기자가 가장 많

은 취업 3순위는 2011년 10월 1일을

기록해 2010년 10월 1일 이었던 전달

에 비해 1년이라는 기간이 앞당겨졌

다.

이 같은 현상은 앞서 국무부가 발

표한 I-485 계류 현황자료를 통해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계류 중인 I-485

가운데 2011년 이전, 특히 2007년 영

주권 대란 당시 접수된 신청서 대부

분이 처리되어 12월 문호에서 우선

일자가 급진전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또한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배우

자 및 미성년자녀가 해당되는 2A

순위가 전월과 같은 우선일자를 기

록하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

으나 다른 부문은 작은 폭이나마 진

전 양상을 보였다.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

년 미혼자녀 우선일자는 2006년 11

월 15일로 2006년 10월 22일 이었던

전월 대비 3주 진전됐고,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06년 5월 1일을 기록하며 5주나 빨

라졌다.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

자녀와 4순위인 시민권자 형제자매

는 각각 4주와 2주씩 진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취업이민 3순위 1년 앞 당겨져

▶▶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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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Salon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인 사회  2 The Boston Korea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한

국문화 축제를 주최해온 보스톤한인

교회가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창립 기념 음

악회를 개최한다. 

보스톤 한인교회 성가대와 유명 음

악인,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합동으로

무대를 여는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

뉘어 진행되며, 박진욱 지휘자(보스톤

합창단, Haffner Sinfonietta,Hwaeum

chamber Orchestra지휘)와 변화경

NEC교수가 각각 지휘를 맡는다. 

또한 조유미, 박소영 소프라노의 독

창과 손민수의 코랄 판타지 연주, 그리

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하늘은 주의 영

광, 베토벤의 할렐루야 등 희망과 기쁨

의 음악들이 준비된다. 

마지막 합창곡으로 준비되는 베토

벤의 할렐루야는 이른바 “천사의 합

창”이라 불리어질만큼 환희의 메세

지를 담고 있다고. 

1973년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때

반주를 맡고 이후 창립 60주년 음악회

까지 10년 주기로 총 4번의 음악회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변화경 교수는 “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되

길 바란다”며 “찬양을 통해 닫힌 마

음, 차가운 마음, 어두운 마음들이 하

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31년째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변

교수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변하

지 않고 꾸준히,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

어져 온 파트가 성가대”라며 “40년

이상 성가대를 맡았던 한승희 장로님(

2부 찬양대장)과 부인 김경애 권사, 조

준호 장로님(1찬양대장)과 부인 김한

나 집사를 비롯해 지금껏 거쳐간 모든

찬양대원들, 지휘자, 반주자들께 감사

하다”고 전했다. 

변 교수에 의하면 보스톤한인교회

성가대에는 백혜선, 손민수 등 세계적

연주자가 되고도 성가대를 떠나지 않

은 역대의 많은 반주자들이 있었으며,

조유미 소프라노는 미국 메트로폴리

탄 오페라 전국 오디션에서 일등에 오

른 후에도 꾸준히 성가대원으로 남아

있다. 

1971년부터 보스톤한인교회 교인으

로 몸담고 있는 변 교수는 “당시 유학

생 40여명이 중심이 된 개척교회였다

”고 회상하며 “노회에 가입도 안되

고 후원도 없이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

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교인

들은 모두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교회

를 보듬으며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 교수는 “특히 김장환, 이양자

부부는 등사판으로 주보를 만드는가

하면 자신들이 타던 폭스바겐으로 5번

씩 돌며 교인들을 교회로 데려왔다”

고 말하며 “몇 사람이 주역이 되어 섬

기면 교회는 산다”고 강조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음악회에 이어 24

일 일요일에는 창립 기념예배와 함께

이민교회 심포지움도 개최할 예정이

다. 

김영범 창립기념 행사 준비위원장

은 “60년 동안 보스톤에서 순례자로

지내 오고 있는 우리들의 ‘Identity’

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지난 5월 부

흥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확인

했고, 지난달에 있었던 한국문화제를

통해서는 이웃 주민과 함께 호흡해봤

다. 다가오는 음악회는 우리들의 모습

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되는 시간

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고 전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617-739-2663로

하면 된다. 

일시: 11월 2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본당,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hckim@bostonkorea.com

유명 음악인들,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천사의 합창’ 베토벤의 할렐루야로 마무리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

이번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총괄, 지휘하는 변화경 교수



SATPlus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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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July 2013

SAT I Prep ( critical Reading , Math , Writing )

Session I   7/8-7/26 (3 weeks)
  8:00 AM - 12:00 PM  (M   T   W   TH   F)

Session II       7/8-7/26 (3 weeks)
  1:00 PM - 5:00 PM (M   T   W   TH   F)

August  2013

Session III      8/5 - 8/23 (3 weeks)
  8:00 AM - 12:00 PM (M   T   W   TH   F)

SAT II  MATH II C        8/5 - 8/23 (3 weeks)
  1:00 PM - 3:00 PM (M     W     F)

SAT II  MATH I C   8/5 - 8/23 (3 weeks)
  3:00 PM - 5:00 PM (M     W     F)

SAT PLUS
2013 SUMMER SCHEDULE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The Boston Korea 3한인 사회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7, 2013

9:00AM – 11:00PM Saturday

TimeClass

11:30AM – 1:00PM Saturday

1:30PM – 3:00PM Saturday

4:00PM – 6:00PM Saturday

3:00PM – 10:00PM  Sunday – Thursday

PSAT/SAT Prep
(Grade 11)

PSAT/SAT Prep
(Grade 10)

Reading/Math
(Grade 9)

SAT Prep
(Grade 12)

One on One Tutoring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 평화봉사

단(Peace Corps)과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사

진전 'A Story of Volunteerism'이 11

월 9일부터 15일까지 뉴튼 시청에서 개

최됐다.

지난 12일 화요일 오후 6시 뉴튼 시

청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과거 70년

대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

과 관계자, 그리고 지역 한인 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이번 사진전은 30~40여년 전 도움의

손길을 받다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2~3

번째로 큰 봉사기관을 운영하는 나라

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는 봉사

와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

고자 기획되었다.

이 사진전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인

1966년부터 약 15년간 한국 곳곳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들

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 전시

됐으며, 대한민국이 1991년 한국국제

협력단을 설립하여 세계 40여개국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활동하는 생생

한 이야기도 함께 전시돼 한국 발전상

을 한눈에 보여줬다. 

이날 설명회에는 세티 워렌 뉴튼 시

장과 박강호 총영사, 글로리아 마모킨

전 평화봉사단이 인삿말을 전했다. 

박강호 총영사는 “한국 전 정전 및

한미 수교 60주년이 되는 올해 이런 사

진전이 보스톤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

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도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

인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

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70년대 우

리 집에서 평화봉사에게 숙식을 제공

했다. 그때 할머니께서 양국 문화가 다

른 것을 모르고 의아해했던 일들이 생

각난다”고 회상했다.

hckim@bostonkorea.com

미 평화봉사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활약 담겨

70년대에서 오늘날 한국 발전상 비교 사진전

평화봉사단원 중 한명이었던 참석자가 70년대 한국과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며 옛날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박강호 총영사가 참석자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보스톤 컬리지 한인대

학원생회(Boston College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이하BC KGSA)가 오는 23일 토요

일 오후 6시 보스톤 컬리지 메인 캠

퍼스 경영대 Fulton Hall 230호에

서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외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 전통악기중 대금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며, 공기놀이, 제기차기, 새

총놀이 등의 한국 전통놀이도 소개

할 계획이다. 또한 서예 시범 및 돌

잔치에서 행해지는 돌잡이 문화 알

리기도 마련된다. 

BC KGSA는 비빔밥 만들기 시

범을 통해 한식을 알릴 예정이며,

파전, 불고기, 떡볶이, 수정과 등의

한식도 제공한다.

BC KGSA의 송영훈 회장은 “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오던

중 올해 학교에 공식 단체로 등록

을 마치고 체계적인 활동에 돌입했

다”며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한

몫할 수 있어 흐믓하다”고 전했다

. 

일시: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

시~9시

장소: 보스톤 컬리지 메인캠퍼

스 경영대 Fulton Hall 230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 컬리지 한국문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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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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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대한민국의 국제구호활동가이자

작가, 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한

비야 씨가 보스톤을 방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에 대한 비전”

을 제시했다. 

최근 아프리카 말리에서 구호활동

을 하고 있는 한비야 씨는 UN 자문위

원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

보스톤에서 강연을 한 것.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보스톤 경영

대학(Boston University School of

Management)에서 한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한비야 씨는 “무엇

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란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삶의 비전을 제시했다.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넣고 우리

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

기 바란다”는 말로 서두를 뗀 한 비야

씨는 “세계에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

되지만, 세상을 돌아가게하는 것은 그

맞은 편에서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 주

는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처음 월드비전에 몸을 담고

구호활동가가 된 계기를 소개한 한비

야 씨는 “자신의 꿈을 꾸는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메세지를 전했으며 “

나의 꿈,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꿈,

성공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늘 점검

하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100여명 참석자가 몰린 강연장에는

주로 유학생들이 많았으며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한비야 씨는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

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

에 임했고,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후원

금을 모금, 말리로 돌아가는 한비야 씨

에게 전달했다. 

이번 한비야 씨 강연은 주보스톤 총

영사관이 주최한 것으로, 박강호 총영

사도 참석해 인삿말을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자신의 꿈에 대한 비전”제시

한비야 씨 강연, 불화살 맞은 유학생들

아프리카 말리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중 보스톤을 방문해 유학생 및 한인들에게 ‘인생의 꿈과 비
전’에 대해 강연한 한비야 씨. 피로한 기색은 역력하나 여전히 눈빛은 살아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버클리 음대 한인 학생

들이 케이팝, 재즈, 힙합,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한 무

대에 올리는 ‘코리안 나잇’을 개

최한다. 

오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버클

리 음대가 운영하는 ‘카페939’에

서 공연되는 이 열정의 무대는 버

클리 음대 한인학생들의 비지니스

를 돕기 위해 결성된 단체 ‘팝콘

’이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아티

스트 쇼케이스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코리안 나잇’은 버클리

음대 한인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하는 음악뿐 아니라 자신들의 열정

과 음악적 색이 배어있는 자작곡들

을 선보임으로써  관객들과 소통의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진정한 아

티스트로 발전해 가기 위한 발돋움

이라고. 

지난해 ‘코리안 나잇’에는 박

강호 보스톤 총영사, 로저 브라운

버클리 음대 총장 등 주요 인사들

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고, 가

수 서문탁과 한국인 최초 버클리

음대에 임용된 전혜림 교수, MIT

사물놀이패 등이 함께하여 재미와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했다. 

이번 코리안 나잇 공연의 입장료

는 무료이다. 

공연 일시: 11월 20일 수요일 오

후 8시

공연  장소: Cafe 939, 939 Boyl-

ston Street, Boston, MA, 02115

hckim@bostonkorea.com

버클리‘코리안 나잇’열정의 무대

한인학생들 열정과 색 배인 자작곡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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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

통) 16기가 시애틀에 위치한 매리어트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여성 자문위원

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여성이 여

는 행복한 통일시대’ 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동안 개최했다. 

민주평통 본부가 주최하고 시애틀

협의회(회장이수잔)가 주관된 이번 여

성 자문위원 컨퍼런스는 남북평화통

일에서 해외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된 행사다. 

"여성이 여는 행복한 통일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시

애틀 위원 10명과 외부 84명, 현경대 평

통 수석부의장, 숙명여대 총장 출신인

한영실 여성분과위원장, 김기철 미주

부의장 등의 평통 임원과 최재현(LA),

진안순(시카고), 정경애(샌프란시스

코), 서병길(밴쿠버BC), 김성혁(보스

턴) 회장 등 미주지역 협의회장등150

여명이 참가 했다. 

보스톤협의회에서는 함혜란 위원과

이현경 홍보부분과장이 참석하였고

하와이, 알래스카, 캐나다, 브라질 등

에서 여성 자문위원 84명이 행사에 참

여했다. 

또한 컨퍼런스에는 해외 여성자문

위원들의 바람직한 활동방향, 통일과

정에서 남북간 신뢰 형성 방안 등에 관

한 특강 및 분임토론이 있었다.

강연은 현재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사 최

씨가 5일 밤 연설을 해주었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로 정평이 나있는 콜

럼비아대 수미 테리교수, 그리고 터프

츠대 이성윤 교수와 한미연합회

(KAC) 사무국장인 그레이스 유 변호

사가 강연을 맡아 주었으며 강연 뒤에

는 질의 답 시간을 가져 열띤 토론의 장

을 이루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 여성 컨

퍼런스는 친목행사가 아니고 서로 여

성 자문위원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확

대 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역량을 하나

로 결집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

책을 건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

조하였고 이 자리에서 박남표 장군과

미국인 등 참전용사 5명에게 선물을 주

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현경 홍

보부분과장은 “이번 행사로 보스톤

협의회에서는 여성분과 위원뿐만 아

니라 각 분과에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

임을 활성화 하고 그에 16기 평화통일

보스톤협의회에 또 다른 활기찬 활동

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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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진수

한인 사회  6 The Boston Korea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주보스톤총영사관은 보스톤 지

역 한인들을 위해 교양 특강을 오는 22

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주보

스톤총영사관 청사(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에서 개최

한다.

강연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은한 박사의 ‘아스

카 백제문화’와 국립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이수정 교수(현 하

버드대 방문학자)의 ‘

일본의 두 모습’이 진

행된다. 

강연에는 지역 한인 누구라도 참석

이 가능하다. 박강호 총영사는 “역사

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주보스톤총영사관 교양 특강 개최 미국유학, 실리 위주로 전환

‘아스카 백제문화’,‘일본의 두 모습’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근 미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다 거부당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동포와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

회장 이정순)가 미 상원의회 척 슈머

이민소분과위원장에게 지난 5일 서신

을 보냈다.미주총연은 “대한민국과

미국 양 국가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통

과시킨 한국인을 위한 미국 비 이민비

자 E5의 연간 숫자를 증가시켜 달라”

고 서신을 통해 요청했다.

미주총연은 서신에서 “오스트랠리

안에 할당된 전문직 비자는 년 1만 500

명인데 한국인에게는 겨우 5,000명”

으로 정한 점을 들며 “인구수와 무역

량, 유학생 수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한

국인 전문직 비자 할당을 1만 5,000명

”으로 증가시켜 줄 것을 재차 요청했

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 전문직비자 할당, 1만5천명으로 확대 호소

미주한인총연, 미 상원 이민소분과에 서한 발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국 사랑회(회장 이강원)가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메드포드에 위치한 청기와 식당에서

안보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그 이

후’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NLL관련 한반도 상황’을 다룬다. 

이강원 보스톤한국사랑회장은 “우

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억을

해야 할 역사적 사건과 기념을 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은 기

억을 해야 할 사건”이

라며 “연평도 포격 3주

년을 맞아 동포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유한

선 위원(508-847-3974)

이나 이강원(leekang-

won9@hot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일시: 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12;30pm~

장소: 청기와 식당 781-391-5606, 29

Riverside ave. Medford. MA.

bostonkorean@hotmail.com

연평도 포격 3주년 안보 간담회

국 내 전체 유

학생 수는 82만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그중 한국

인 유학생 수는 8.3%(70,627)를 차

지, 지난해에 비해 2.3% 감소했다. 

한국 유학생은 감소한 반면 중국

유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21.4% 증

가하는 폭증세를 보였다. 중국은 미

국 내 가장 유학생이 많은 국가로

23만5,597명이 유학중이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가 증가

하는 추세에 대해 SD Academy의

오승준 원장은 “중국은 국가적 차

원에서 유학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

근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많

은 가정들이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

했다. 

오 원장은 반면 한국 유학생들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유학이 더

이상 과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으로 풀이했다. 

보스톤 컬리지에서 간호학 석사

를 전공하고 있는 전상미 씨 역시

“경기 침체도 원인이겠지, 비용/

시간 대비 한국 내 취업에 작용하던

영향력의 감소”에 원인을 뒀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4%) ,

타이완(6%), 일본(2%) 등 유학생

주도국가들도 올해 유학생이 감소

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제교육원(IIE)은 이에 대해 미

국 외 국가로의 유학 등 글로벌화

추세와 각 국가의 자체 교육 수준

향상, 그리고 각 국가별 기업 내 국

내 졸업생 선호 추세에 부합된 결과

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향후 유학

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했다.

한편, 미국 내 유학생이 가장 많

은 대학은 남가주대(USC)로 9,840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조

사됐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유

학생이 많은 노스이스턴 대학은 전

체 6위를 기록했다. 

hckim@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몰 아마존닷컴이 연방 우체국

(USPS)과 연계해 일요일에도 제

품을 배송한다고 밝혔다.

최근 매년 79달러의 회비를 부담

하는 프라임(Prime) 서비스를 확

대하고 있는 아마존은 프라임 회

원들이 일요일에도 '2일내 무료 배

송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가비용은

들지 않는다. 

아마존은 우선 LA와 뉴욕 등 일

부 대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 중에 댈러스와 휴

스턴, 뉴 올리언스, 피닉스 등의 대

도시로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

다. 

hckim@bostonkorea.com

아마존, 일요일도 배달

연방우체국과 연계, 프라임 서비스 확대



주요 경력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Kim Law Offices, L.L.C.

김연진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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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업무분야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변호사

The Boston Korea 7한인 사회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

자 = 뉴잉글랜드한인회(회장 한선우)

가 연말을 맞아 지역 한인들을 초대해

연말 파티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오는 12월 15일 일요일 오

후 5시 30분 우번에 위치한 힐튼 호텔

에서 저물어가는 2013년도를 한인들과

함께 보내는 한편, 다가올 새해 맞이를

할 예정이다. 

한편, 한인회는 이번 연말파티에서

한인회 명칭을 ‘보스톤한인회’로 개

칭하는 것에 대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

다.

한선우 한인회장에 의하면 지난 2개

월간 ‘보스톤한인회’ 명칭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한인은 한명도 없

다. 한 회장은 “오는 이사회에서 한번

더 논의를 거친 후

연말파티에서 발

표하게 될 것 같다

”고 밝혔다. 

연말파티 입장

료는 60불이며, 노

인 단체와 학생 단

체(10인 이상)는

40불로 할인 적용

된다. 

자세한 문의는

781-591-0359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일시: 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 01801

hckim@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한인회 연말파티 12월 15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장수인)는 오는 12월

7일 토요일 6시 Auditorium at

Avalon, Lexington Hills에서 ‘

동문의 밤’ 행사를 겸한 연말파티

를 개최한다. 

동문회는 이번 연말파티에 학구

적이면서도 즐겁고 유익한 ‘동문

의 밤’ 행사를 기획, ‘그것이 알

고 싶다’라는 부제 하에 재치 있

고 흥미로운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음대 동문들의 악기 연주에 이어

, 의대에서 “보톡스와 피부, 그리

고 피부 노화”에 관한 내용을 나

누고, 사회대에서는 “눈뜬 장님(

사람의 인식의 불완전함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것. 

또한 임원들의 중창과 sing

along에 이어 사범대에서 “3대에

미치는 내 섭생의 영향”이라는 내

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일인당 $50이고 학생

및 포닥은 $20이며, 음식 준비를 위

해 전화 (978-729-8251)나 이-메일

(snuaane@gmail.com), 또는 동창

회 website

(http://sites.google.com/site/snu

aane)의  'CONTACT US'로 참석

여부를 알려 주면 된다. 

유의할 점은 Waltham St.에 다

른 Avalon 아파트가 있으니 혼동

하면 안 된다고. 

일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Auditorium at Avalon,

Lexington Hills

(GPS 주소: 1000 Main Campus

Dr., Lexington)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동창회 연말 파티

‘동문의 밤’ 행사 겸해
‘보스톤한인회’로 명칭 거듭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시작한 K-MOVE 성공스

토리 공모전 마감이 한 주 뒤인 22일로

다가왔다. 

성공 스토리 공모에는 해외진출이

자신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

사례, 즉 해외 봉사, 인턴, 창업, 취업 등

에 얽힌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

글 혹은 MS 워드를 활용해 200자 원고

지 10매(A4용지 2~3매)의 분량으로 작

성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메일

(job1@hrdkorea.or.kr)로 접수하면 된

다. 당선작은 심사

를 거쳐 11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

단 페이스북을 통

해 발표할 예정이

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한국산

업인력공단 이사

장상) 300만원(1명

)과 우수상(상동) 100만원(4명), 장려

상 15만원(15명)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작은 추후 수기공모집으로

발간되고, CF 등에 소재로 활용될 예

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페이스북(www.face-

book.com/worldjob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문의는 K-MOVE 성공스

토 리  공 모 전  사 무 국  (070-7603-

3815/4733)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세계가 나의 무대” K-MOVE 성공스토리 공모

50학번부터 02학번까지 다양한 연배의 선후배들이 작년 연말파티에 다같이 모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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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 = 미국에서 최고 권위

를 갖는 워싱턴 DC 소재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웹사이트에 샌안토니오 한인

학생들이 제작하는 동영상물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존 슨  고 등 학 교 (Johnson High

School) 12학년에 재학중인 브라이언

박(BrainPark) 등 한인학생 12명은 지

난 2일(토)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인터

뷰와 방송 기술 습득을 위해 Univer-

sity of Incarnate World (UIW)에 모

였다. 

학생들은 이날 UIW 미디어 학과의

조셉 로페즈(Joseph Lopez) 교수의

지도 아래 비디오 카메라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를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인 학생들이 이날 다룬 인터뷰 내

용은 자신들의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

어의 사용여부 등 미국 이민 생활의 동

화과정을 짚어보는 질의 응답들이 주

를 이뤘다. 

이 같은 기회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의 ‘젊은 역사가와 살아있는 역사

(Young Historian & Living Histo-

ries)’라는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

는 UTSA 부설 Institute of Texas

Culture (ITC)의 앤젤리카 다코그

(Angelica Docog) 소장의 제안에 따

른 것이다.

다코그 소장은 스미소니언과 협력

하고 있는 “미국 내 여러 박물관 중에

ITC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샌안토니

오) 한인사회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3세

대에 걸친 한인 가정들의 이민 동화과

정을 다루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

세는 사뭇 진지했다. 특히 클라크 고교

(Clark High School) 9학년 윤태균 학

생은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

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이번 프

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

다. 

이와 관련, 윤태균 학생의 어머니인

오원정 씨는 “엄마가 하라고 시킨 것

도 아닌데 프로그램에 대해 듣더니 본

인이 매우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말

했다. 

UIW 의 로페즈 교수에 따르면 학생

들은 2~3주 동안 동영상 편집기술을

배운 후 오는 11월 말까지 영상물 제작

을 완료할 계획이다. 

체육회 이사회서 차기 회장 선관위 구성

차세대 스포츠꿈나무 선발

(뉴스코리아) = 미국에서 최고 권위

를 갖는 워싱턴 DC 소재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웹사이트에 샌안토니오 한

인학생들이 제작하는 동영상물이 올

라갈 것으로 보인다. 

존 슨  고 등 학 교 (Johnson High

School) 12학년에 재학중인 브라이언

박(BrainPark) 등 한인학생 12명은 지

난 2일(토)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인터

뷰와 방송 기술 습득을 위해 Univer-

sity of Incarnate World (UIW)에 모

였다. 

학생들은 이날 UIW 미디어 학과의

조셉 로페즈(Joseph Lopez) 교수의

지도 아래 비디오 카메라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를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인 학생들이 이날 다룬 인터뷰 내

용은 자신들의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

어의 사용여부 등 미국 이민 생활의 동

화과정을 짚어보는 질의 응답들이 주

를 이뤘다. 

이 같은 기회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의 ‘젊은 역사가와 살아있는 역사

(Young Historian & Living Histo-

ries)’라는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

는 UTSA 부설 Institute of Texas

Culture (ITC)의 앤젤리카 다코그

(Angelica Docog) 소장의 제안에 따

른 것이다.

다코그 소장은 스미소니언과 협력

하고 있는 “미국 내 여러 박물관 중에

ITC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샌안토니

오) 한인사회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3세

대에 걸친 한인 가정들의 이민 동화과

정을 다루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

세는 사뭇 진지했다. 특히 클라크 고교

(Clark High School) 9학년 윤태균 학

생은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

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이번 프

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

다. 

이와 관련, 윤태균 학생의 어머니인

오원정 씨는 “엄마가 하라고 시킨 것

도 아닌데 프로그램에 대해 듣더니 본

인이 매우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말

했다. 

UIW 의 로페즈 교수에 따르면 학생

들은 2~3주 동안 동영상 편집기술을

배운 후 오는 11월 말까지 영상물 제작

을 완료할 계획이다. 

SA 한인 고교생 12명 제작과정 참여

ITC와 UIW가 전폭 지원

스미소니언 웹, 한인학생 동영상 올린다

(애틀란타 = 애틀란타 조선) 조

숙희 기자 = 좋은이웃되기운동(

대표 박선근, 이하 GNC)의 한인

시니어 자원봉사단 활동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GNC는 지난 8일 둘루스시청 커

뮤니티룸에서 제2차 한인 시니어

자원봉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니

어 자원봉사 설명회에는 한인 30명

이 참석해 귀넷카운티 자원봉사 스

페셜리스트의 강의와 봉사자들의

경험담에 귀 기울였다.

장영기씨는 "아내와 팬아시안커

뮤니티센터(CPACS)에서 지난 5

년간 자원봉사해왔다"며 "CPACS

에서의 봉사활동은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시니어들을 라이드하는 것

으로 새로운 봉사활동을 찾기 위해

설명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

다. 장영기씨 부인, 장순선씨는

"CPACS에서 주방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고 있

다"며 "CPACS 봉사는 화요일 하

루에 국한돼있으므로 GNC를 통

해 새로운 봉사활동을 소개받고 싶

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인사말, 한인시니어 자

원봉사단 소개, 초청강사 강연, 자

원봉사활동 찾는법, 질의응답, 신

청서 작성 및 광고 등의 순서로 진

행됐다. 초청강사는 션 발데즈 귀

넷카운티 자원봉사 스페셜리스트,

센터빌커뮤니티센터의 김영조

RSVP(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

의 은퇴시니어자원봉사프로그램)

봉사자, 김영자 RSVP 봉사자(만

성질병&자기관리 프로그램), 티모

시 박 목회자서비스디렉터(에모리

존스크릭병원) 등이다.

장학근 GNC 시빅인게이지먼트

팀 디렉터는 “GNC가 은퇴한 시

니어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봉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활

동을 연결시켜줄 계획”이라며 “

소외된 이웃섬김은 봉사자 자신에

게도 은퇴 후 새로운 보람을 가져

다줄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770-452-8039)

GNC는 지난 7월 애틀랜타지역

위원회(ARC)와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한인 시니어 자원봉사단을 창

립했다. GNC는 ARC가 연방정부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

은퇴 시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

(RSVP)'을 통해 한인 시니어들이

건강, 메디케어 이슈, 재난대비, 환

경보호, 컴퓨터교육 등의 부문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하고

있다.            

cho@atlantachosun.com

한인 시니어, 자원봉사 열기 뜨겁다

GNC 8일 둘루스 시청서 설명회 개최, 3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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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대형 백화점과 몰이 미국내 대부

분의 지역에서 목요일 저녁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하지만 매사

추세츠의 주민들은 금요일까지 기다

려야 한다.

다른 주에서는 월마트, 메이시스, 스

테이플스 등은 목요일 밤부터 세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쇼핑객

들의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만 매

사추세츠 노동부는 요지부동이다. 

매사추세츠 노동기준부는 블루법

(Blue Law)에서 따라 2002년 이래 백

화점 몰 등의 땡스기빙데이 당일 개점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레스

토랑, 약국, 호텔 등은 이 같은 조건에

서 제외된다. 

빌 레니 매사추세츠 소매업자 협회

부회장은 땡스기빙 목요일에 각 소매

업에 자율권을 주어 개점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1년 365일 판매하는 온라

인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모두는 아니

지만 상당수의 인구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매업

들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하원 콜린 게

리 의원(민주-드래컷)은 땡스기빙 목

요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

기했지만 좀처럼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다. 

블루법은 종교적인 관례에서 출발

해 특정일이나 일요일에 술 등의 물품

판매 또는 소매 영업을 불허하는 법이

다.  매사추세츠는 커네티컷과 함께 청

교도의 전통에 따라 땡스기빙과 크리

스마스 양일간 소매상의 영업을 금지

하고 있다. 기원은 종교적인 것이었지

만 이 블루법은 합헌 판결을 받았으며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가족

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BJ 홀세일 클럽은 블루법에 대해 전

혀 개의치 않는 기업 중의 하나다. 이

업체는 블랙프라이데이 오전 7시가 되

서야 영업을 시작한다. 

이 업체의 CEO 로라 센 대표는 “

비제이 클럽이 땡스기빙데이에 휴무

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이로 인해 우리의 직원들은 모두가 휴

일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판매 목

표와 직원의 복지에 언제가 균형이 있

어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조기 블랙프라이데이 올해도 참아주세요
돈보다 노동자 중시한 매사추세츠 블루 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의료통역사 자격증 취득

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파운드인트랜슬레이

션이 2014년도 신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저소득층 이중언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 특히 현장에서 차일드케어를 무

료로 제공하고 교통편까지 보조해

주며 맨토링, 재정교육, 직업기술

코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졸업자는 의료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의료통

역사는 미국내에서 4번째로 빠르

게 성장하는 직업으로 오는 2020년

까지 42.2%의 성장이 예상된다. 현

재 통역사의 평균 연봉은 $45,000

이다. 

지원 자격은 영어와 한국어 이

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주권

자 이상의 매사추세츠 거주자로서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지원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파운드인트랜

스 레 이 션 의  웹 사 이 트

(www.found-in-translation.org)

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 클래스는 대중교

통으로 접근 가능한 보스톤에서

열리게 되며 수업시간은 주말의

낮과 주중 3일 밤으로 3개월간 지

속된다. 

hsb@bostonkorea.com

의료통역사 자격증 취득 무료 강좌

블랙프라이데이 새벽 개장에 많은 쇼핑객들이 몰려 있는 렌섬 아웃렛 매장

이중언어 구사 저소득 여성 대상 

교육장 차일드케어, 교통편 등 무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대다수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보스톤의 거리에서 일종의 거리 희롱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에서 일부는 피해자들을 만지고 더듬

으며 때로는 따라가거나 말로 공격하

고 야유하거나 노려보며 휘파람을 부

는 등의 희롱을 가했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500여명을 대상

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88%는 이 같

은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20%는 한

달에 몇번씩을 경험했으며 19%는 일

주일에 몇번씩을 경험했다. 이번 조사

는 거리 성희롱과의 전쟁을 선언한 그

룹 할로아백 보스톤이 실시한 것이다. 

“보스톤은 거리 희롱이 늘 일어나

며 시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특히 거리 희롱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거리 희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 같

은 조사를 한 것”이라고 이 그룹은 밝

혔다.  거리 희롱을 당한 사람

들은 분노, 짜증, 혐오, 불안, 공

포 등을 복합적으로 느꼈다.

14%의 사람들이 때로는 칭찬으로 여

겼고 단지 4%만 이 같은 희롱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는 거리에서 희롱을

당했으며 63%는 MBTA 그리고 37%

는 술집 또는 클럽에서 32%는 공원에

서 희롱을 당했다. 학교에서 희롱을 당

했다는 응답자도 14%였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86%가 여성

이었다. 약 40%가 학생이라고 응답했

고 33%가 동성애자였으며 13%가 유색

인종이었다. 희롱 반대 단체 할로아백

은 거리와 대중교통에서 희롱금지 캠

페인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코 사회의 불가피한 면이라고 치부

할 이유는 없다. 희롱은 해로운 것이며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거리 여성 희롱 빈번하다



www.newyorklife.com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 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www.bosec.com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Private Tutoring

$70-

100/hr)

추수 감사절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11월 중순-말 

12월 중순-말 

3월중 3주간 

성탄 휴가 

봄방학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교통편/항공편, 숙식 

교통편/항공편, 숙식 

Program

SAT, SSAT, TOEFL, ESSAY

SAT, SSAT, ESSAY

SAT, SSAT, TOEFL, ESSAY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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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기자 = 차기 시장에 당선된

마틴 J. 월쉬는 지난 12일 보스톤

주민들이 그의 시청 인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를 공

개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차세대

를 이끌 새 시장과 함께할 일자리

에 지원도 가능하다.

지지자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

일에서, 새빈 힐 주민인 월쉬는 “

이메일 주소를 공유한 주민들은

전환되는 일정에 업데이트 될 것

이고 ‘더 나은 보스톤을 건설

(build a better Boston)’하는 방

법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

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웹사이트가 월쉬의 인수팀에 참여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시청에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을 위한 통로라는 점이다. 지난 20

년간 시청의 고용작업은 하이드

파크 주민이자 이제 퇴임을 앞둔

토마스 메니노 시장에 의해 관리

돼 왔다.

월쉬는 이메일에서 “여러분의

채용을 위해 참고할 만한 이력서

를 인수위원회나 시청에 제출하라

,”고 전했다.

웹 사 이 트 의  주 소 는

Boston14.org이다. 그는 또한 “새

시장의 트랜지션 웹사이트인

Boston14.org를 방문해서 더 나은

보스톤을 위해 우리 팀에 참여하

라,”고 이메일을 통해 촉구했다.

월쉬는 “보스톤은 1월 6일에 새

시대를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

우리는 근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도시에 새 장을 함께 열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토마

스 메니노 보스톤 시장이 퇴임 후 보

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 이하

BU)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예정이다

. BU 관계자들은 실용주의를 바탕으

로 한 메니노 시장의 오랜 시장 경험

이 도시 행정학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니노 시장은 BU에서 새롭게 신

설되는 도시 연구소(Institute on

Cities)의 공동 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다. 이 연구소는 세계 각지의 시장들

과 행정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메니노 시장은 지난 12일 BU에서

있었던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사람

들이 도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며 “이

제 막 시작했을 뿐이지만, (BU가) 몇

년 내에 미국의 도시 문제에 대한 선

구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메니노 시장은 BU와 5년 계약을

맺고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다.

메니노 시장이 수업을 맡아서 강의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버트 브라운 BU 총장은 “(메니

노 시장의) 이번 경우는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어 몇몇 강의를 가르치는 일

반적인 채용과는 다르다”며 “강의

외에도 특별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

했다. 

공식적으로 내년 1월 6일에 보스톤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메니노 시장

은 2월 1일부터 BU에서 새 업무를 시

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스톤 시장의

연봉은 17만 5천 달러이며, 메니노 시

장이 BU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대

략 15만 7천 달러 내외에서 연봉이 결

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니노 시장은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도 있을 테지만, 나에게는 돈이 중요

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나는 돈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중요한 것

은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 가느냐이다

”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마틴 월쉬, 주민 위한 웹사이트 공개
메니노 보스톤 시장 새 일자리 BU로

숫자 퍼즐(Sudoku) 

정 답

9 1 7
4 6 3
5 2 8

2 5 8
1 9 7
6 3 4

6 3 4
2 8 5
1 7 9

1 7 2
8 9 6
3 5 4

5 8 3
7 4 1
9 2 6

4 9 6
3 5 2
7 1 8

6 3 9
2 4 5
7 8 1

8 1 2
3 7 9
4 6 5

5 4 7
8 6 1
9 2 3

▶▶ 문제는 34면에 있습니다.

토마스 메니노 보스톤 시장이 자신의 다
음 행선지를 BU로 정했다

도시 연구소 소장으로 5년 계약
인수작업 참여, 일자리 지원도 가능

차기 보스톤 시장에 당선된 마틴 J. 월쉬의 새 웹사이트 Boston1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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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

자 기자 = 포브스가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의 부자 순위에 MS사 창립자 빌

게이츠는 20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투자자 워렌 버핏과 오라클 그룹의

CEO 래리 엘리슨도 상위권에 올랐다

.

이 리스트에는 매사추세츠주에 거

주하거나 보스톤에 정착할 것을 고려

하는 몇몇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부자 순위 400위 안에 드는 매사

추세츠주 거주자는 모두 7명이다.

▶필립 레이건(Phillip Ragon)

총 자산가치: 15억 달러/ 순위: 352/

나이: 64/ 보스톤 거주

1978년에 인터시스템(InterSys-

tems)을 설립한 레이건은 2012년에는

4억4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

와 그의 아내 수잔은 HIV 백신개발을

위해 Mssachusetts General Hospi-

tal, 하버드, MIT 연구소를 세웠다.

▶존 W. 헨리(John W. Henry)

총 자산가치: 17억 달러/ 순위: 327/

나이: 64/ 브루클라인(MA), 보카 랜

턴(FL.) 거주

보스톤 레드삭스의 구단주. 지난 8

월, 헨리는 보스턴 글로브를 뉴욕 타

임스로부터 7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헨리의 펜웨이

스포츠 그룹(Henry's Fenway Sports

Group)은 리버풀 축구클럽, 지역 스

포츠채널인 뉴잉글랜드 스포츠 네트

워 크 (New England Sports Net-

work), NASCAR 레이싱 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로버트 크래프트(Robert

Kraft)

총 자산가치: 29억 달러/ 순위: 184/

나이: 72/ 브루클라인 거주

포브스는 크래프트가 소유한 페이

트리엇(Patriots)을 풋볼팀 중 2번째

로 가치(18억 달러)가 높은 팀으로 선

정했다. 또한 작년에 이 팀의 가치는

10% 상승했다.

▶아모스 호스테터 주니어

(Amos Hostetter Jr.)

총 자산가치: 29억 달러/ 순위: 184/

나이: 76/ 보스톤 거주

호스테터는 1963년에 콘티넨탈 캐

이블 비전(Continential Cablevision)

을 설립했고 1990년대 회사의 주식을

팔아 재산을 모았다. 호스테터가 그의

아내 바바라와 함께 창시한 자선단체

‘The Barr Foundation’은 많은 기

부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짐 데이비스와 가족(Jim

Davis and family)

총 자산가치: 31억 달러/ 순위: 161/

나이: 70/ 뉴튼 거주

데이비스는 뉴발란스를 1972년에

매입해서 전세계에 걸쳐 4,000명의 직

원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시켰다. 그는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 에드워드 존슨 3세(Edward

Johnson III)

총 자산가치: 93억/ 순위: 44/ 나이:

83/ 보스톤 거주

피델리티 투자금융(Fidelity In-

vestments)의 회장이자 CEO. 존슨은

65년전 부친이 설립한 회사를 미국에

서 두 번째로 큰 뮤추얼 펀드회사로 키

워냈다. 그의 딸 애비게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애비게일 존슨(Abigail John-

son)

총 자산가치: 172억 달러/ 순위: 23/

나이: 51/ 밀턴 거주

피델리티 투자금융의 회장 겸 CEO

에드워드 존슨 3세의 딸. 2012년 8월

애비게일 존슨에게 피델리티 금융회

사(Fidelity Financial Services)의 수

장이라는 새 직함이 주어졌다. 보스톤

에 기반을 둔 투자기업의 회장으로서

그녀 부친의 성공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유모,

집 청소부 등으로 일하고 있는 근

로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이른바

가정부 권리법(Domestic Work-

ers Bill of Rights)의 제정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 의사당에

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신

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지난 12일 열렸던 공청회에는 약

100여명의 가정부들이 참석하였다

. 이들은 대부분 매사추세츠 가정

부 연합이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가슴에 부착하고 자리에 앉아 있

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이민자들이었다. 이들은 매사추세

츠 주 노동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게 유모와 청소부 등으로 일을 하

는 과정에서 겪었던 학대와 장시

간 노동, 낮은 급여와 멸시 등에 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린에 거주하는 소냐 소아레스는

28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왔다. 소

아레스는 집안 청소와 요리, 빨래,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소아레스는 “나와 동료들은 하루

에 14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일을 하면서 뺨을 맞

기도 했고, 밀쳐지거나 성적인 폭

력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소아레스의 고객 중에는 바닥

청소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청소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바닥 청소를

하는 소아레스를 발로 차기도 했

다. 소아레스는 “내가 하는 일과

내 자신에 대해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오

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 의

회에서 각각 ‘가정부 권리법’이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은 가정부와

고용주 간에 의무적으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정 시간 이

상을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뉴욕과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

에서는 이미 ‘가정부 권리법’과

유사한 법이 통과되었다. 

브라질 이민 센터의 나탈리카

트레이시는 보스톤에 처음 왔을

때 가정부로 일을 했다. 트레이시

는 주당 80 – 90 시간 동안 청소와

요리, 육아 등을 도맡아 했고 차가

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잤다. 트

레이시가 힘들게 일을 하며 받은

급여는 주당 25달러였다. 

전미 가정부 연합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부의 67%가 일

하는 곳에서 숙식을 함께 해결하

고 있다. 그러나 숙식 제공을 빌미

로 많은 가정부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

는 낮은 급여를 받으며 힘겹게 일

을 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A주 가정부들 권익 보호 요구
미국부자 400위 안에 드는 

매사추세츠 주민은 누구?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의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경험담을 나누고 있다

보스톤 레드삭스의 구단주이자 미국 부자
순위 327위에 랭크된 존 W. 헨리

미국내 4대 회계법인 중의 하나

인 KPMG는 회사 직원과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저소득 가

정의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5권의

책을 무료로 증정하고 이를 직접 읽

어주는 Reading Relay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요일 퀸지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이

들이 책을 받아들고 환히 웃고 있는

모습. 사진=David Santosuosso

사진뉴스  | P . H . O . T . O . N . E . W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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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

일 `오바마케어  ̀때문에 미국인 수백

만 명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을 해약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식 사

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내가 안심

시키는 말을 믿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우리는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 때문

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방송은 미국 인구의 5%

정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 

또 건강보험 웹사이트 장애에 대

해서도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24

시간, 휴일도 없이 노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역대

대통령들은 심지어 잘못된 줄 알면서

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잘 하지 않았다

"면서 "오바마의 사과는 이례적

(rare)"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오바마케어

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험

가입자들은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인 수십만 명이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상품 취소 통보를 받

았다.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험

상품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

다.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는

오바마케어로 인해 악화되는 여론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

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케어 심판론을 내세운 공화

당에 맞서 주지사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데 이어 내년 중간선거에선 오

바마케어가 자칫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를 의식해 연일

오바마케어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진정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TV에

출연해 성의없는 사과를 하는 것 이상

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오바마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회전문지인 더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공식적으로 사

과의 뜻을 밝힌 것이 총 9번이라고 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연방정

부 셧다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

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어 오

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한 달만에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 됐

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CBS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

‘60Minutes’가 리비아 벵가지 사태와

관련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지난 8일

‘This Morning’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60Minutes’는 지난달 27일 라라

로건(Rara Logan) 기자와 벵가지 영사

관 보안요원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

했다.

벵가지 사태는 지난해 9월 이슬람 무

장세력이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

관을 공격해 크리스 스티븐스 대사 등 4

명의 미국인이 숨진 사건이다. 

이 보안요원은 영사관이 피습을 당했

을 때 현장에서 테러단체와 맞서 싸웠다

고 주장했다. 이 보안요원은 '모건 존스'

라는 필명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

대사관'이란 책도 출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송이 나간 이

후 4일 뒤에 보안요원의 실명은 '딜런 데

이비스'이고, 데이비스는 사건 당시 현

장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BS는 "데이비스가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현장에 있

었다'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취재 결과 데이비

스가 FBI 조사에서 "사건 발생 이후 다

음날 아침까지 현장에 없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프닝은 CBS의 완패

로 끝났다.

CBS는 홈페이지에서 방송 내용을 삭

제했으며, 데이비스의 책을 펴낸 출판사

는 시중에 있는 책을 회수하기로 했다.

로건 기자는 지난 8일 CBS 뉴스에 출

연해 "보안요원의 발언을 보도해 오보

를 냈다"며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

안요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은 실수"라

고 사과했다. 

로건의 사과는 단 90초 동안 진행되었

으며 CBS가 데이비스를 왜 믿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TV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오보 사건

이 장기적으로 유명 시사 프로그램의 명

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몇몇 언론 비평가들은 시민단체인

Media Matters for America에 가입해

CBS가 어느 과정에서 제보가 잘못되었

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CBS 뉴스 회장이자 “60

Minutes”의 제작 책임자인 제프 페이

거는 조사를 거부했다. 그의 대변인은 10

일 TV에 방영된 사과문이 끝이라고 발

표했다.

CBS 제작진도 이번 오보 사건이

‘60Minutes’가 그동안 시청자와 저널

리스트 사회에서 구축해온 신뢰에 손상

을 주는 것은 물론 로건 기자의 평판에

도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뉴스매거진에 떠오르는 샛별이며 이

전에 페이거의 칭찬을 받아왔던 그녀는

이제 페이거에 의해 “60 Minutes”이

만든 45년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로

떨어졌다.

이 사건은 또한 “60 Minutes”가

CBS 내에서 누렸던 특별한 자치권에 대

해서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

다.                    hsoh@bostonkorea.com

고개숙인 대통령,‘오바마케어’사과

‘60Minutes’의 오보 그리고 사과
45년간 쌓아온 신뢰도 하락 우려

지난 8일 CBS뉴스 ‘This Morning’에 출연해 벵가지 사태와 관련한 오보에 대해 사과
하는 라라 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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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 존스의 지난 기록은 14,198

(Oct. 9, 2007)이었습니다. 최고점에

서 하락한 지수는 18개월 후 6,547

(March 9, 2009)까지 내려갔습니다.

53.88% 폭락입니다. 이러했던 다우

존스가 몇 년 후 과거의 최고점을 가

뿐히 추가하며 계속 상승하고 있습

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

서는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 비싼 것

같아 투자 결정을 망설입니다. 이와

반대로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

이 폭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 투자

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투자 중단은

물론 투자되었던 자금도 막대한 손

실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결정은 투자와는 전혀 상관

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감정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언제

상승하는지 언제 하락하는지 등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며 투자 결정

을 하고자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

러한 판단과 결정이 대부분 맞지 않

습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생각

(second guess)을 잠시 멀리하고 제

대로 하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생각

해 봅시다.

투자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투자의 목적과 투자의 위험성입니

다. 

뚜렷한 투자의 목적은 현재의 주

식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준비를 위한 투자는 장기간 후

의 일입니다. 미래의 주식시장은 현

재의 기록적인 주식시장보다도 훨

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

문입니다. 과거 20년 전 다우 지수는

불과 3,500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면서 수익

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투

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

는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

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이

20% 하락한다고 가정할 때 내가 가

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얼마의 영

향을 받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

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까지 하락하

는지 숫자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와 비슷한 포트폴리오

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정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그러

했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러

한 정보와 숫자에 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목적과 위험성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

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

니다. 재정문서를 받게 되면 자산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

과로 투자자는 '돈이 불어났네!' 하

며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

나 기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증가

한 수익률을 어디와 비교해봐야 합

니다. 그래야 나의 투자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요즘의 은행 이자율과 비교한다

면 단지 7%만 증가해도 놀라운 수

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자산이 약 7%만 증가해도 행복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

는 주식시장 지수와 비교해야 정확

한 비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S&P 500지수는 2009년 26%, 2010

년 15%, 2011년 2%, 2012년 16%로

증가했으면 2013년 현재 수익률은

26.38%(10/31/2013)입니다. 연평균

17%의 수익률이란 5년 전 $500,000

투자는 현재 약 두 배인 $1,000,000으

로 증가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자산이 제대

로 운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되어야 누가 빨가벗고 수

영했는지 알 수 있다. (Only when

the tide goes out do you discover

who's been swimming naked.)" 워

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대부분 투자자가 돈을

벌었기에 자기의 포트폴리오 구성

과 운용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주

식시장이 내려갈 때야 비로소 포트

폴리오의 운용에 관해서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름과 내림을 끊임

없이 반복합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

황에 의한 투자는 잘못된 투자로 이

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시점은 투자할 자금이 있을 때

입니다. 제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를 소유하고 투자를 꾸준히 하는 투

자자는 투자의 성공을 맛볼 수 있습

니다.

투자목적과 투자 위험성을 고려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05)

투자하기에 너무 늦었나?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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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인 김백두씨는 투자 목적으로 보

스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주택을 매각하려

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매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

하면, 그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에 대

해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또한

한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의 세금

계산시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미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Nonres-

ident alien)가 자본재산(capital assets)을 양

도한 경우 ①미국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

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②미국내에 있는 부

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

득세를 부과합니다. 

주식 또는 동산(personal property)의 

양도소득

그러나 납세지(tax home)가 미국외의 다

른나라에 있고 미국내 거주일수가 과세기간

중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가 주식(Securities)

이나 동산(personal property)을 양도한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실질

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effectively con-

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위의 183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에 있는 학생이나 연구원 등

(exempt individual)의 경우 주의를 요합니

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

주했더라도 5년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규

정(exempt individual)은 양도소득세 과세여

부를 결정하는 183일 규정과 관련성이 없습니

다.  따라서 학생 등이 5년 또는 2년의 유예기

간 내에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 과

세기간내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살

았다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

야 합니다.  

부동산(real property)의 양도소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

동산(real property)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

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비거

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

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

을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소득

(short-term capital gains)또는 장기양도소

득(long-term capital gains)으로 구분하여,

단기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인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양도소득

인 경우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비

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미

환수된 §1250 이익(unrecaptured §1250

gain)’규정에 따라 최대 25% 의 세율을 적용

합니다. 

양수자(transferee)는 10% 원천징수 

의무 있어

한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

는 대가 지급시 그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한 후, 이를 IRS

에 납부해야 합니다(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그러나 여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몇가지 예외규정과 원천징수금액을 경감해

주는 몇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예로는 비거주자로부

터 주거목적으로 $300,000이하의 주택을 취득

한 양수자에게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원천징수금액이 경감되는 예로는

10%의 원천징수 금액이 납세자가 실제로 납

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을 줄

여주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

수금액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자

또는 양수자 또는 대리인이 IRS에 경감 신청

을 한 후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해외의 자산을 양도

한 경우에는 5년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비록 김백두씨가 미국의 부동

산 양도일에 한국 거주자더라도 지난 5년간

계속한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 김백두씨

가 한국의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

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김백두씨가 5년이상 계속 한국 거주

자에 해당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한국의 세금 계산시 미국에 납부한 세금

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의 세금계산 차

이점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국

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주택은 1가구 1주택이 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에 적용되

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 세율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국내부동산에 적

용되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

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

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양도소득세(4)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의 부동산을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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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케

이블 TV 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본

독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케이블

Tv가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의 프로모션

이 끝날 때 맞는 요금 폭탄은 늘 골칫거

리다. TV와 인터넷 그리고 전화까지 선

택하는 패키지 상품을 고르고 좋아하는

채널, HDTV까지 합하게 되면 케이블

TV 비용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케

이블 TV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소개해 본다. 

디지털 안테나 

만약 미국 TV중 메이저 네트워크 사

와 로컬 뉴스 등을 주로 보는 독자라면

바로 안테나를 구입하는 게 좋다. 케이

블은HDTV를 볼 경우 한달에 $100을 훨

씬 넘기기가 십상이다. 물론 좋은 패키

지 딜을 한 경우 한동안은 $90내외의 비

용을 지불하겠지만 이 또한 적은 액수가

아니다. 

안테나 하면 토끼 귀처럼 쫑긋 세우는

아날로그 안테나를 떠올리기 십상이지

만 지금은 디지털 안테나가 대세다. 박

스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창문에 부

착하는 네모형 안테나도 있다. 집안에

부쳐도 HDTV고화질로 볼 수 있다. 가

격은 $30에서 $200정도이지만 $40 제품

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안테나로 볼 수 있는 채널은 Annten-

naweb.org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며 지

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50채

널까지 볼 수 있다. 창문 부착형 네모 책

받침 모양 안테나를 직접 사용해본 결과

렉싱톤은 약 30여개 채널을 볼 수 있다.

안테나는 로컬 뉴스와 각종 풋볼 등 스

포츠를 보는 가장 저렴하고 좋은 방법이

다. 

블루레이 또는 애플 티비 로쿠 

또 한가지 방법은 블루레이 플레이어

또는 애플 TV로 스트리밍하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게 인터넷만 연결하면 수많

은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애플 티비의

경우 가격이 $100이며 블루레이의 경우

가격이 $50에서 $250불까지 다양하다.

무료 컨텐츠도 있지만 정말 원하는 서비

스는 유료인 것이 대부분이다. 로컬 뉴

스를 볼 수 없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에어리오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라이

브 공중파를 볼 수 있다. 

로쿠(Roku )도 애플티비와 유사하다

.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하며 훌루, 넷

플릭스 등 1000개의 채널을 볼 수 있다.

로쿠는 가장 저렴한 사양으로 $50제품이

있으며 가장 빠르고 좋은 사양은 $100이

다. 애플티비와 마찬가지로 주요 서비스

채널은 유료이다. 로컬 뉴스도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에어리오 서비스를 구

입하는 경우 라이브 공중파를 볼 수 있

다.

에어리오 Aereo

에어리오는 무료 공중파를 스트리밍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초한 안테나

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컴퓨터 스마트 폰

을 통해 공중파 TV를 라이브로 볼 수 있

도록 하며 로쿠 또는 애플 TV 등의 스트

리밍 박스가 있는 경우 TV 수상기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에어리오는 보스톤을 비롯한 주요 대

도시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

달에 $8을 부과한다. 에어리오의 특징은

주요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 $8 서비스는 20시간의 DVR 스페이

스를 주며 $12의 경우 60시간 DVR 공간

을 준다. 

케이블 TV를 없애는 장점 

이처럼 케이블 TV를 없애고 티비 채

널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케이

블을 포기하는 것의 최고의 장점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

TV가 비싼 이유는 몇 개 대형사들이 독

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심지

어 몇 개를 동시에 구입한다 해도 일년

에 $350을 넘기 힘들다. 그러나 케이블

TV가 한달에 $150이라면 년간 $1800을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 TV는 약 $25 정도를 더 부담

하는 경우 한국 TV 일부 채널을 볼 수 있

게 허용한다. 그러나 케이블 비용을 줄

이고 안테나를 구입해 로컬 뉴스와 스포

츠를 보면 되며 앤티비 등을 통해 한국

방송을 보는 경우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 TV를 없애는 단점 

케이블을 끊게 되면 단점도 있다. 야

구, 농구, 아이스 하키, 축구 등 스포츠와

요리 채널 등 특정 채널을 보는데는 케

이블만한 것이 없다. 굳이 이런 프로그

램을 보고 싶거나 월 $150정도에 좋은 케

이블을 구입하는데 전혀 경제적으로 문

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케이블을 단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중파 디지털 안테나를 세우

고 케이블 비용으로 이번 블랙프라이데

이 세일 도어 버스터를 이용한다면 삼성

의 60인치 LED 1080P 250Hz 3D TV를

구입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독

자들의 몫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아직도 비싼 케이블 TV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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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

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16:22)

영화는 보통 후편은 덜 재미있다. 장군의

아들-2가 그렇고, 투캅스-2 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미워도 다시한번’ 은 이편 뿐

아니고 대여섯편은 더 나왔을 게다. 이 영화

는 전편이건 후편이건 속편이건 본 일이 없

으므로 어떤게 더 괜찮았는지 판단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형편없는 영화라

는 말은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졸문을 실

었다. 후편을 덧붙이고자 한다. 속편은 덜

재미(?) 있을지 모른 다는 우려를 모른체 하

기로 했다. 하긴 성경에도 전서와 후서가 있

으니 가을편지 속편을 만든다 해도 크게 나

쁘지는 않을게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

요’ 후속편으로 보스톤 코리아 독자들에

게 안부편지를 쓴다. 깊어가는 가을날 모두

안녕하신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성큼 물러서

고 있다. 진부한 표현인데, 하늘은 높고 말

이 살찌는 계절이란 말이다. 말馬만 살이 찌

는 것도 아닐 진대, 편지를 쓴다면 괜찮지

싶다. 진한 커피향내를 담아 보낸다면 그럴

듯 할게다.  아니면 단풍 한잎을 편지지 갈

피에 넣어 보내는 것도 낭만스러울 수 있겠

다. 육필이라면 더 고울 게다.  고은시인이

편지를 썼다. 시인이 쓴 편지가 김민기 목소

리를 타고 배달된다.  시인이 말한 ‘편지를

한다’는 말은 오히려 어색하고, ‘편지를

쓴다’고 우긴다. 가을엔 편지를 쓴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누구라도 그

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누구라도 그대

가 되어 받아주세요./낙엽이 흩어진 날/모

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모든 것을 헤매

인 마음 보내드려요./낙엽이 사라진 날/헤

매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헤매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

지를 하겠어요. 고은)

절창인데, 마지막 구절은 난감하다. ‘헤

매는 여자가 아름답다’ 했으니 말이다. 여

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헤맨다. 게다가 나잇

살이나 먹는다면 더 헤맨다.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운지 그 사실도 글쎄? 모르는 여자는

서먹하다.  여성 독자여러분, 가을에  헤매

지 않기를 빈다. 그렇다고 아름답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은 편지를

쓴다 했다. 육필인지, 아니면 이메일인지 묻

지는  않았다. 어려운 일이건, 기도 할 일이

있다면 쓰는 모양이다.  자주 쓰는 모양인데

, 골치 아픈 일과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은

게 틀림없다. 이 양반, 가을에만 편지를 하

는 건 아닌것 같다. 전천후, 계절에 상관없

이 편지를 하는 모양이다. 나도 그가 보낸

이메일을 받는다. 걱정하고 기도하는 편지

인데, 그의 사랑이 감사하다.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에게 가을편지를 썼

다. 쓰는 것도 괜찮다만 받는 편지도 반갑다

.  오매 단풍 지겠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2)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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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SAT 의 Writing section 은 주관식으로 답

해야 하는 에세이와 25분 짜리와 10 분 짜리,

두 섹션으로 나뉘어 출제되는 객관식 문항, 두

종류로 분류된다. 즉, Writing section 의 총점

800점은 에세이 하나와 객관식 49문항을 합친

점수가 된다.

SAT 의 에세이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쳐야 하며, 글의 설득력, 논리, 구성,

예제의 유효성, 문법 등을 토대로 2명의 채점

자가 각각 6점 만점(총점 12점)으로 채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에세이의 배점 비율은 학생들

이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평균적으

로 에세이 1점 당 Writing section 총점 20점

정도로 환산이 되고, 에세이에서 12점 만 점을

받는다면 객관식에서 1-2문항 정도를 틀려도

800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에세이 점수가

좋지 않다면 객관식에서 쌓아 올린 점수를 깎

아 먹을 수 있다. 좋은 소식은 SAT 의 다른 섹

션(독해, 어휘, 수학 등)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통해 에세이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다. 유일한 주관식 섹션이긴 하지만 SAT 가

표준 시험 (Standardized Test)인 만큼 SAT

에세이 또한 명확한 채점 기준이 존재한다. 즉

, 연습을 통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SAT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연마할 수 있다. 특히,

글의 논리와 예제의 구성에 신경 쓰면서 과거

에 고득점을 받았던 에세이들에 대한 채점 기

준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Writing section 의 객관식 문항 역시 문제

유형이 존재하는 표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

험에 출제되는 문법이 정해져 있다. 영어 문법

에 등장하는 수많은 법칙과 예외 중 단수형/복

수형, 문장 구조, 품사의 용법, 동사 변형, 능동

태/수동태, 여러 형식의 절(clause)과 구

(phrase) 등 SAT 가 시험하는 법칙들을 중점

으로 익히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 물론, 문법만 외운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다. SAT 시험 구조상 단순히 문법 (Gram-

mar Rule) 지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법의 정확한 쓰임새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Writing section 의 객관식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Improving Sen-

tences(문장 구조 개선) 25문항, Identifying

Sentence Errors(문장 오류 식별) 18문항, 그

리고 Improving Paragraphs(에세이 초안 다

듬기)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 유형에

서 알 수 있다시피 잘못된 문장이나 표현이 있

다면 그 오류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문법으로

고쳐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특

히 문법 자체가 간단하더라도 복잡한 문장 속

에 여러 법칙을 숨겨놓은 듯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법칙을 외운 후에도 그 쓰임새를 확인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글

의 맥락(context)을 파악하는 문제가 종종 출

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에도 반드시 신

경을 쓰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Mathematics

한국 학생들이라면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

는 학사 과정(Curriculum) 중 Honors course

를 듣는 등, 아마 같은 학년 또래들과 비교해

서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이다. 그만큼, 영어나 역사 등 타 과목에 비해

수학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

SAT 역시 Math section 에서는 고득점을 기

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SAT

의 세 섹션(Critical Reading, Math, Writing)

중 Math section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문제

하나 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 한 두 문제만 틀

려도 쉽게 점수를 잃을 수가 있다. 특히 SAT

특유의 꼬아놓은 응용 문제나 수학적 논리를

시험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 당황하여 충분

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거나 한 문제에 시

간을 너무 많이 들여 다른, 더 쉬운 문제들을

못 푸는 등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를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SAT 에 출제되는 기본 수학 개념을 확실히 복

습하고, 모든 문제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

법을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SAT 는 많은 준비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험이다. 시험 당일

긴장하지 않고 그 동안 노력한 결과를 모두 보

여줄 수 있으면 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끝까지 집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

자.

유종의 미 : SAT 마지막 대비 (2)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Copyright     2013 Albert Oh. All Rights Reserved.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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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burn
단독주택 / $384,900
방 4, 화 2, 1562 sf.
새로 수리된 깨끗한 집
하이웨이에 근접

Boston
콘도 / $425,000
방 1, 화 1, 654 sf.
Top quality condo
Fenway, B.U. Area

Acton
콘도 / $788,899
방 4, 화 2.5, 3198 sf.
New external paint

Acton
콘도/ $605,500
방 3, 화 2.5, 2574 sf.
New home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택가

Westminster
타운하우스 / $149,900
방 3, 화 2, 1200 sf.
조용하고 아담한 타운하우스 

Winchester
단독주택 / $814,900
방 4, 화 2.5, 2550 sf.
Spacious open floor plan

 Acton
단독주택 / $570,000
방 5, 화 3.5, 3542 sf.
Udated kitchen and bath

Acton
단독주택 / $490,000
방 4, 화 2.5, 1824 sf.
Charming brand new house

SO
LD

SO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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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세인트 폴스  스쿨(St. Paul's School: SPS) 1

세인트 폴스(SPS)는 1856년 조오지 체니 섀턱

(George Cheyne Shattuck)에 의해 남자 보딩학교

로 설립 되었다. 이후 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서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스쿼시 코트를 짓는등,

다양한 운동종목들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켜 아카

데믹과 운동이 균형잡힌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가 한동안 귀족적인 이미지로 소수 민족과 여

학생에 대한 입학문호를 개방하지 않아 다양성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부딛치기도 했다. 그러

나 종교적인 색채를 줄이고 학교 성적 시스템을

HH(High Honors), H(Honors), HP(High Pass),

P(Pass), 그리고 Unsatisfactory로 바꾸어 학생들

에게 +, - 성적을 없애 보다 큰 성적 카테고리를 만

들어 아카데믹 경쟁을 축소 시키고자 했다. 이와 더

불어 1960년대 후반에 소수 민족, 1971년에는 여학

생들에게도 입학 문호가 개방되면서 더욱 발전한

학교이다.

현재9학년에서 12학년까지 500여명의 학생들이

101명의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모두 학교에서 거주

하고 있는 미국 유일의 전교생 보딩 학교이다.  캠

퍼스가 자연과 잘 어울리게 아름답게 디자인되었

고  2000에이커에 112개의 건물이 있는 대규모의 학

교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 믿음, 존경,

우정등을 배울수 있도록 지도하는 학교로 널리 알

려졌다.  50개 이상의 학생 자치 활동 기구들과 7개

의 외국어 과목들(중국어, 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최소 2개이상의 외국어를 공부 할수 있게 디자인되

어 있다.

최근 수학과 과학관 건물을 새로 증축 했고, 체육

관, 그리고 도서관등의 시설을  확장하여 최고의 시

설에 서 최고의 학생들이 21세기 최고의 교육을 받

을수 있도록 학교 캠퍼스를 완성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보딩이란 점은  장,단점 있다. 대

학 진학에 있어 아카데믹과 리더쉽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런데 세인트폴에서 리더쉽은경쟁이

매우치열하다.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 하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인기투표와 인간 관계로 많이

결정되는 성향이 있고 타학교에 비해 리더쉽 경험

이 상당히 경쟁적인 것은 사실이다. 세인트폴이 명

문 고등학교인 점은 사실이나 모든 학생들이 명문

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또하나의 단점은

한국 학부모님들의 관계가 타 학교에 비해 소원한

점이다.  학생들의 관계는 다른 어떤 학교보다 소속

감과 친밀감이 높다. 이런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

교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다. 물론 학교 아카데믹

코스는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인 아

카데믹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카데믹 프로그램

아카데믹 분야에서 타학교와 가장 크게 다른점

이 두가지 있다. 첫째, 휴머니티 과목이다. 대부분

학교들이 영어, 역사, 종교, 철학들의 과목을 분리

하여 1년 또는 한학기 코스로강의를 진행한다. 그

러나 이 학교는 휴머니티  한 과목안에 영어, 역사,

종교, 철학을 포함 시켜  크레딧을 두과목 학점을 주

기 때문에 영어 작문과 철학적인 이해, 그리고 역사

적인 상식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매우 힘든 과목이

다.  중학교에서의 좋은 성적이 세인트폴 휴머니티

과목을 무리없이 소화할거라 생각하고 결정 해서

실패한 한국 학생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역사의 경

우, 깊고 체계적으로 지도 하기 보다는 영문학과 관

련된 역사나 배경을 가르치면서 단편적인 역사적

요소가 가미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세계사, 아시아사, 유럽사, 미국사에 대한 배경 지

식이 있다면 학교 수업이 재미 있고문학과 역사를

총체적으로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

나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쉽고 점수 잘주는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자주 코스 변경 을 하기도 한

다. 여름방학 동안에 많은 책을 읽은 학생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또한 SAT2 와 AP 과목에서

역사와 영어  준비가 힘들다는점도 고려해봐야한

다.

둘째, 학교 성적이 A, A-, A+가 없고 90이상이

면 모두 HH의 학점을 주기때문에 95점 이상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학생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선생

님들이 학생들의 노력과 능력을 더많이 끌어 내기

위해 일정 부분은 의도적으로 90점 이상을 주지 않

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교사 입장에서는  90-100

점이 모두 HH이기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아카데

믹 기대치가 있다는점도 알 필요가 있다. 결국 지속

적으로 선생님을 만나야 하며 자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1. 인 문 학 ( humanities): Humanities 3,4,5,

American film and culture, 1950s and 60s, Amer-

ican  foreign policy, American Government,

Creative Writing, Contemporary American Fic-

tion and world literature, Modern china, Japan,

India, World War 1, 2

2. 수학: Algebra 1, 2, Precalculus, Intro. to

Probability, History of Math, Calculus, Linear

Algebra, Vector Calculus, Math Seminar, Adv.

Studies in Math

3. 과학: Physics, Biology, Chemistry, Organic

Chemistry, Astronomy, JAVA Programming,

Engineering Design, USFIRST Robotics, Com-

puter Science, Adv. studies in Biology

4. 외국어: Chinese, French, German, Greek,

Latin, Japanese, Spanish

5. 예술(Arts)

- Fine Arts: Drawing, Painting, Printmaking,

Photography, Drawing Seminar, Painting    Sem-

inar, Ceramics, Stained Glass, 3D, Design,

Sculpture

- Dance: Modern Dance, Ballet, Adv. studies

in Dance

- Music: Basic Musicianship, Applied Music,

Music Theory, Adv. studies in Music

- Theatre: Acting, Theatre Seminar, Direct-

ing, Film Production, Theatre Production, Adv.

studies in Theatre

6. 특별 프로그램: 중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일년동안 SYA(School Year Abroad) 프

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 경험을 할수 있고, 단기 문

화 체험, 단기 외국어 연수, 단기 봉사활동 프로그

램들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비슷하지만 세인트폴의 아카데믹은

언어에  재능이 있거나 휴머니티에 흥미가 많은 학

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

다. 우수한 학생들중 대부분은 11학년때 외국어 과

목을 하나더 추가로 수강을 한다. 즉 외국어 과목이

두개가되고 기초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학점도 잘

받을 수가 있어 학점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커리큘럼 스타일이다.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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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톤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마고북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

고 계시며,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BostonKongConsulting@gmail.com 이나 또는 978-505-78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의 오해 3가지>

1. 영어는 빨리 배울 수록 좋다.

흔히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대화에

쓰이는 social language는 저학년 학

생이 빨리 배운다. 하지만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academic language는

고학년에 시작한 학생이 유리하다. 그

만큼 독해력이 있어야하고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이미 발달되어있기 때문

이다. 이런 능력이 고학년이 되면 학

습의 성공을 좌우한다. 따라서 무조건

영어는 어릴수록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번 컬럼

에서 자녀들의 모국어로의 사고와 인

지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기 전에 시작

하는 영어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언제 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좋은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러 연구

결과와 학자들의 의견으로 7-8세를

주장하는 측과 10-12세를 주장하는 측

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영어 교육

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학생의 사

고 능력이 충분히 개발되기 전에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영

어를 둘 다 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언어 능력이란 일상

에서 필요한 대화 능력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말한다. 

2. 영어를 배우는데 최고의 방법은 모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 2

언어를 배움에 있어 모국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 교육은 계

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

부모들은 영어를 배우면서 한국어 사

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크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

다는 1969년에 영어와 불어를 둘 다 정

식 언어로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또

한 캐나다 불어 집중교육(French

Immersion)을 실시하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부터 불어만 쓰도록

하는 그룹(early immersion)과 9살이

나 10살부터 집중교육하는 그룹(de-

layed/middle immersion), 그리고 집

중교육도 완전집중교육(total im-

mersion) 과 부분집중교육(partial

immersion)으로 나누어, 완전집중교

육은 처음 3년은 100% 불어만 사용하

였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또한

언어학자인 짐 커민스 이론에서도 모

국어의 읽기, 쓰기 학습 능력은 외국

어를 배울때 그대로 transfer되는 장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력이

나 학습 인지 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한다.

3. 영어 발음이 좋아야 영어를 잘 하

는 것이다.

수십년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는 사춘기가

끝나기 전까지로 보고 있다. 사춘기를

지나서 제 2 언어를 배우면 원어민처

럼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확률은 0-

5%로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

서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한다. 사실 영

어 발음이 미국인 같지 않아도 더 유

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소위 언어학자들 사이

에서 말하는 "헨리 키신저 이훽트"

(Henry Kissinger effect)이다.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독일

어 액센트가 아주 심했지만 유창하고

어느 미국인보다 고급 영어를 구사해

서 나온 말이다. 

20년간 여러 다른 배경의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으로 보면 학생들의 영

어 능력 향상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

르면 하루가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발

전한다. 따라서 왜 내 아이는 영어가

안 늘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

다. 언제,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작하

는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조

건 강압적인 영어 사용 요구등은 학생

의 언어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국 고등학교, 대학입학원서에 첨

부해야하는 에세이를 지도하다보면

어릴때부터 영어를 배운 유학생들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어

려워한다. 솔직히 사고력의 부족이다.

이런 학생을 상담을 해보면 재미있게

읽은 사회 역사책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입학 사정관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학생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

학생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학교 성

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입학 사정관이

점수를 주는 기준은 에세이의 주제에

서 알 수 있듯이 "기성세대가 가진 이

념, 사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자신의 실패나 좌절의 경험

을 통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나?" 하

는 것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나요? (2)

공정원 공정원의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대학 입학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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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일식, 메뉴 그리고 각종 스페셜 마끼와 스시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예약 바람)

하버드 스퀘어에서도 즐길수 있는
$10~$15 포장마차 메뉴와 Full Bar

문화The Boston Korea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춥다고 겨울이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낙엽들이 있으니 가

을이다. 가을엔 사진 출사 나서는 아빠들이 많다

. 올 가을엔 사진관에서 찍는 딱딱한 모습이 아

닌 아빠가 사진작가가 되어 가족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사진의 주제는 가족, 거기에 빛을 더해보자.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화사한 사

진을 찍고 싶다면 순광(정면광)을 이용해보자.

순광 촬영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빛을 등지고 찍

는 방법이다. 이때 배경과 인물은 빛을 받아 화

사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평면적이고 밋밋한 사진이 되기도 한다. 

화사함도 좋지만 인물의 입체적인 움직임을

원한다면 사광을 이용해보자. 사광은 피사체의

옆과 정면 사이 각도에서 비추는 빛으로, 그림자

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좀

더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게다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표현하기에도 매우 적합하

다. 한 가지 팁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4-5시 이

후가 가장 빛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

간에 맞춰서 상황에 맞는 빛을 활용해 보자. 

가족이 주제라면 단풍과 주변 풍경은 부제가

되겠다. 인물이 어떤 표정과 포즈, 상황을 연출

하느냐에 따라 가족사진의 느낌이 결정된다. 카

메라가 어색한 가족이라면 너무 카메라를 의식

해 정면을 본다거나, 어색하게 웃어 보인다면 좋

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

은 채, 최대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것이 포

인트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담고

싶다면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유도해보자. 아이

와 엄마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든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가족 간의 친근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구도로 생동감 있는 가족의 모습을 담

아보자. 풍경을 바탕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

물을 중앙에 있게 하고 촬영한 적이 많을 것이다

. 그렇지만, 대부분은 피사체가 정 중앙에 있으

면 밋밋하고 재미없는 사진이 되기 쉽다. 사진의

구도는 무궁무진하므로, 가끔은 교과서적인 틀

에서 벗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좀 더 생동감 있

는 가족의 모습을 찍어보자.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중(원근

감) 구도, 원정적인 미를 연출하고 싶다면 수평

선(정적) 구도, 동적 감정을 주며 활동적인 감정

을 표현할 때는 대각선(사선) 구도, 변화가 있는

구도로 율동감과 리듬감을 주고 싶다면 곡선구

도,  조형의 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수직 구

도, 시선을  중앙으로 모아 인상적인 사진을 촬

영하고 싶을 때는 터널(원) 구도를 활용해 보자. 

가족구성원에 따른 화면구성에 신경을 쓰자.

화면구성은 가족사진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가족 구성원의 배치와 구성에 따라 자연스러

운 분위기의 연출과 표현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가족사진은 안정적인 삼각형구도의 활용이 가장

많다. 가장 연장자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원

을 이루듯 주변에 배치되어 전체적인 구도가 삼

각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삼각형 형태의 구성 이외에 변형된 역삼

각형, 직사각형, 원형 등의 구성도 많이 사용되

는 가족사진의 구성 방법이다.

풍경과 인물 사진 촬영을 위한 야외 카메라 설

정법을 살펴보자. 촬영모드는 일반적으로 P모드

를 활용하면 상황에 맞는 세팅이 쉽다. ISO 설정

은 날씨가 좋으면 100, 흐리면 200~400가 좋다.

화이트 밸런스는 Auto에 설정하는 것이 편리하

다. 초점조절은 AF, M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으

로 AF가 편리하다. 렌즈는 광각렌즈로 넓은 풍

경을 담고, 망원렌즈로 부분을 클로즈업하면 된

다.

만약 실내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의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자. 태양광과는 다르게 형광등을

사용하는 집 안의 조명은 어둡고 사진촬영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빛이 부족하면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는 오

랫동안 열려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의 흔

들림이 발생하면서 선명하지 못한 사진이 되고

만다.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셔터속도를 빠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감도의 조절이다. 

고감도의 설정은 빛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여

고속의 셔터속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가정에서 감도(ISO)는 400정도로 설정하면 적

당하다. 지나친 고감도 설정은 자칫 화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론

AWB(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사용하는 것이 무

리가 없지만, 색상이 부자연스럽게 촬영이 된다

면  커스텀 화이트발란스로 지정하여 촬영하자.

가족이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자. 잔기교를 부

리기 보다는 주제에 집중하여 가족이 사진의 주

제가 되게 촬영해 보자.

주제는 가족이다

Nabis Studio Creative Director 양성대 ozic@hotmail.com디지털카메라의 이해와 활용 컬럼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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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uper close! skyboston@hanmail.net

422 회 

여자 셋이 동행한 여행 길, 요세미티에 도

착한 다음 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12시

간의 산행으로 Half Dome(8836 ft)에 다녀왔

다. 이상한 것은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마음

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일까.

여느 때의 피곤과는 달리 그 다음 날의 산행

일정을 우리는 또 잡을 수 있었다. 둘째 날에

는 Yosemite Fall(5246 ft)을 올라보기로 했

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고 긴 폭포로 여

러 각국의 여행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곳

이기도 하다. 물론 7월인지라 폭포의 물이 넉

넉지는 않았지만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문을

여는 5월과 6월에는 멋진 폭포의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요세미티 폭포는 두 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 사람이 산을 함께 오르더라도 산을

오르는 속도가 모두가 다르니 산을 오르는 동

안은 각자의 보폭으로 오르다 중간쯤에서 모

여서 쉬고 또다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자신

의 보폭으로 오르기로 하였다. 설령 앞사람을

의식해 따라가려다 자신의 페이스를 놓쳐버

리면 숨도 가빠지고 힘들뿐더러 산행에 무리

가 따르기에 자신의 페이스를 알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조절이 어려우면 높은 산을

오르고 긴 시간 산행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이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자의

보폭으로 오르고 있었다.

여행을 함께한 여자 셋 중 한 친구는 몸이

가벼울뿐더러 산행의 햇수도 오래되어 타 주

에까지 원정 산행을 다녀올 만큼 베테랑 산악

인이다. 이제 산행 3년 차에 든 산행의 초보인

가깝게 지내는 언니와 나는 그 친구를 따라갈

마음도 없거니와 따라갈 수도 없는 프로와 아

마의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번 여행은 목적

을 빨리 오르는 것에 둔 것이 아니기에 그 친

구가 우리의 산행 속도를 맞춰주고 있는 것이

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1시간은 언제나 힘

든 시간이다. 그러하기에 산을 오를 때는 등

에 짊어진 배낭도 무겁거니와 내 몸을 이끌고

오르기도 힘들고 숨이 차 말을 적게 하는 편

이다. 

그렇게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2시간여 오

른 시간부터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산을 오르

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 비해 요세미티 폭포

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은 밝아

보였다. 또한, 세계 여러 각국에서 온 여행객

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일까. 피부색이나 연령

층의 폭이 더욱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산을

오르며 중간마다 서서 저 멀리 바라다보이는

풍경을 셀폰에 담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

며 그렇게 오르다 보니 어느새 3시간여 시간

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세미티 폭포를 향해 오르다 첫 번째 폭포

를 만나고 지날때 쯤 왼쪽 벽에는 높이 솟은

화강암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깊은 산 속에서

폭포수로 떨어지는 물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

이 아닌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산

을 오르는 내내 힘은 들었지만, 이처럼 시원

한 물소리에 그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

다. 나는 오르는데 내려오는 이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전날의 힘든 산행으로

늦잠을 자고 이날은 늦은 시간에 산행을 시작

했다. 그래서 산을 올라오는 시간과 함께 내

려갈 시간까지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르다 말고 폭포 위를 올려다보니 곧 정상

에 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려오는 사람

들의 표정은 어찌 그리도 밝고 좋아 보이던지

나도 빨리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먼저

오른자의 여유랄까. 내려오는 이들은 힘겹게

오르는 이들에게 가끔 힘을 내라고 응원의 말

을 건네주는 것이다. 보통 흔히 건네주는 말

이 정상에 거의 다 왔다는 얘기가 다반사다.

"Almost there!" 

"Very close!" 

"Right there!" 

"Just 10 minutes!"

정상까지 오르고 내려오는 이들이 힘겹게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보통 기운을 내라고 건

네주는 말이다. 

"Super close!"

정상의 막바지를 향해 열심히 오르고 있는

데 한 젊은 백인 청년이 내려오며 내게 건네

준 말이다. '수퍼 클로즈!' 이 말은 산을 오르

는 몇 년 동안 처음 들어본 말이다. 보통 오르

내리며 주고받은 응원의 말뜻은 같지만, 그날

내게 다가온 이 간단한 새로운 문장은 또 하

나의 도전처럼 느껴졌다. 곧 정상에 다다를

것 같은 느낌으로 기운이 솟기 시작했다. 바

로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정상

을 올랐다. 나 역시도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에 힘겹게 올라오는 다른 이들에게 그 힘찬 기

운이 전달되라고 이 문장을 세 팀에게나 입밖

으로 큰 소리 내어 전달해 주었다. "Super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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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 WORCESTER CAMPUSES

: $3,300/year 

: $3,900/year

• Customer Service: $4,500/year
• Hospitality Industry: $4,500/year
• Admisitrative Assistant: $4,500/year

 

888-886-5740
ESL.CSINOW.EDU

CSI is accredited by Nor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NCA CASI) and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CSI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is issued to those who qualify.

BOSBOSBOSTON & WON & WON & WTBOS

 
 
 

 

 

ON & WORORCESCESCESTER CTER CTER CTER CTER CCESORON & W

 
 
 

 

 

TER CAMPUSESAMPUSESAMPUSESAMPUSESAMPUSESAMPUSESAMPUSESTER C

 
 
 

 

 

 
 
 

 

 

 
 
 

 

 

 
 
 

 

 

BOSBOSBOSTON & WON & WON & WTBOS

 
 
 

 

 

ON & WORORCESCESCESTER CTER CTER CTER CTER CCESORON & W

 
 
 

 

 

AMPUSESAMPUSESAMPUSESAMPUSESAMPUSESAMPUSESAMPUSESTER C

 
 
 

 

 

 
 
 

 

 

 
 
 

 

 

 
 
 

 

 

1
2

 
 
 

 

 

 
 
 

 

 

 
 
 

 

 

 
 
 

 

 

 
 
 

 

 

 
 
 

 

 

222
3

 
 
 

 

 

 
 
 

 

 

 
 
 

 

 

 
 
 

 

 

ear : $3,300/y

: $3,900/y

 
 
 

 

 

ear 

ear: $3,900/y

 
 
 

 

 

ESL.CSINESL.CSIN
888-888-888-886-5740886-5740886-5740

ESL.CSIN
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tororty Ned beditCSI is accrCSI is accredit

of Higher Education. CSI is aut

 
 
 

 

 

.EDU.EDU
886-5740886-5740886-5740

.EDUWWWOOOESL.CSINESL.CSINESL.CSIN
editccrccredi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

oll nonimmigrant alien so enrw tederal laized under fized under federal lahor

 
 
 

 

 A C

886-5740886-5740886-5740
ement (NCement (N

tudent visa and w

vohool Imprhool Improation and Scedit

tudents. oll nonimmigrant alien s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tudent visa and wS

 
 
 

 

 

• omer SertCus
• ality IndusHospit
• ativdmisitrA

he Division of Pry ted bed by tvoASI) and apprASI) and approA C

o tization is issued thork autortudent visa and w

 
 
 

 

 

earvice: $4,500/yomer Ser
eary: $4,500/ytrality Indus

: $4,500/yantte Assisativ
hools of tocational Sce Business and Ve Business and Vocational Scativhe Division of Pr

.ualifyhose who qo t

 
 
 

 

 

ear
ear

ear: $4,500/y
dhe Illinois Boarhools of t

글터 27The Boston Korea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오래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70년대 초 농촌 근대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다. 특히 노래처럼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한 마

을에 어떤 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

은 초가집을 죽으면 죽었지 절대 허물 수 없

다고 했다. 금전적 배상에서부터 여러가지

특혜를 제공하면서 설득을 했지만 다 소용

이 없었다. 새마을 운동 실적을 보고해야 하

는 마을촌장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에 한

직원이 꾀를 내었다. 갑자기 말을 타고 그

집에 가서 “어명이요! OO이는 어명을 받

으시요…”  

이렇게 어명으로 간단하게 그 초가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전쟁

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때 그

한국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 및 좌익타령

을 하는 언론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

지 않은 우리의 슬픈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

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동족끼리 총질

한 것도 슬픈데 전쟁이 끝난 지60년이 넘었

는데도 그 아픔의 상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 비극이다. 오늘도 그 한국

전쟁의 시대에 머물러 살고있는 사람들에

게 어명을 내리고 싶다. “어명이요! 이제는

공산주의(빨갱이)는 잊으시오. 그리고 빨간

색 양말(Red Socks)도 많이 사용하세요.”

소련에서부터 시작한 공산주의는 이제

거의 실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패한 사상중

의 하나가 되었다. 이미 종주국 소련이 그

사상을 버리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했고,

공산주의 대모라고 불리우는 인구10억 중국

도 공산주의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전환중

이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알려진

북한도 자유경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국은 한때 북한을 도와 한국전쟁에 참

전했던 공산국가 중국과 최대의 무역흑자

를 내는 나라로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 소련

과도 계속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

실 속에서 국내에서는 이상한 일이 집권당

및 주요언론들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자기나라 대통령과 그 정부를 실패한 사

상인 좌경(공산주의)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 그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가든 민주국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았고, 매년 극소수의 사람만이 초대되는

영국황실에서도 특별히 초대를 받고 극진

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대통령을 좌익이고

그 사람이 북한에 나라를 통째로 바치려고

했다니 이 무슨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뚜데

리는 소리인가.

지금 한국은 이미 경제, 문화에서 세계적

인 수준에 와 있다. 한국의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서 아랍, 유럽에까지 전해졌고, 최근에

는 미국에까지 넘어오고 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대로 부자세습을 하는 폐쇄국

가 북한을 찬양하고 나라의 국익을 떠넘긴

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다. 진정으로 좌익용

공이 걱정된다면 자유롭게 북한서적들의

반입과 북한방문을 허용해 보면 알 것이다.

북한서적들을 보면 내용없는 공허함을 금

새 알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을 방문해 보면

한국보다 20년 이상 뒤쳐져 있는 사회시설

및 경제,  폐쇄 획일화된 문화를 금새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방문후 같은 동족으로 김

정은 독재하에 힘들게 살고있는 북한동포

의 실상을 체험하고 이들을 위해서 구호물

자를 보내는데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내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내부적으

로는 국민을 좌익으로 몰아 국론을 분열하

는 세습언론들과 이를 이용하는 집권여권

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보다40배 이상의 국

방비를 사용하고 세계10위권 안에 있는 막

강한 우리의 군사력을 좀먹는 군대의 암적

인 존재들이다. 최근에는 국방정보본부장

이란 사람이 북한과 남한이 싸우면 남한이

진다고 했다고 한다. 군용기름조차 모자라

는 북한에게 육군, 해군, 공군이 전적으로

우세한 한국군이 어떻게 진다고 하는지 이

해가 안된다. 미군과10여개의 주변국가가

함께 한림팩 해상훈련(Rimof the Pacific

Exercise)에서 한국이 디젤 잠수함으로 미

국 핵항모를 격침한 것은 우리해군의 위력

을 단적으로 보여 준 예이다. 백보양보해서

북한이 우세하다는 가정하에서도 주어진

여건으로 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겨야 하

는 것이 군인아닌가. 이순신 장군이 이런 부

하를 두고 있었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

로 참수했을 것이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는 새로운 어명을 하나 듣고 싶다. “

더이상 시대에 역행하여 국론을 분열하는

좌익용공몰이는 그만두고,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방에서는 이를 좀먹는 어용군인들

및 정치군인들을 당장 군에서 떠나보내라

.”

* 보스톤한인테니스회(bostonkoreatennis.org)–매주
거의 20명 정도의 한인회원이테니스를 즐기는Boston 에
서 가장 큰 한인테니스 동호회입니다.

어명이요
이지훈(전보스톤한인테니스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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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9주차 경기에서 크게 승리한 뉴잉글랜

드 패트리어츠는 한 주 간 휴식을 마치

고 캐롤라이나 팬더스를 상대하게 된

다. 먼데이 나잇 풋볼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는 패트리어츠의 후반기 성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팬더스는 현재 6승 3패의 성적으로

NFC 서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는 팀

이다. 특히 팬더스는 지난 주에 샌프란

시스코를 상대로 승리하였고 최근 5연

승을 거두며 NFL에서 가장 핫한 팀

으로 꼽히고 있다.  

팬더스의 중심에는 쿼터백 캠 뉴튼

이 있다. 뉴튼은 NFL 데뷔 첫 해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비록 팀은 좋은 성

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뉴튼은 첫 2년

동안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뉴튼은 2011년과 2012년 시즌에 거

의 8천 야드에 가까운 패싱과 1,400 야

드의 러싱, 6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

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팬더스는 13

승 19패를 기록했는데, 팀이 패배한 가

장 큰 요인은 수비가 약했기 때문이다

. 

올해 들어 뉴튼과 팬더스의 경기는

작년보다 박진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

려 팀은 승리하

고 있다. 공격

부분에서의

기록은 조

금 낮아졌

지만 경기

를 읽는 뉴

튼의 판단

능력은 향상

되었고,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하고 있다. 

팬더스는 2008년 이후 플레이

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와

일드 카드로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

을 노려볼 만하다. 몇 년 동안 5할 승률

을 넘지 못한 팬더스는 올해도 시즌 시

작과 함께 2패를 거두며 불안한 출발

을 보였지만 이후 최근 7경기에서 6승

을 거두었다. 

팬더스의 스타 플레이어인 뉴튼은

패트리어츠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

기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

다. 패싱과 러닝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뉴튼은 NFL 최고의 듀얼 쿼터

백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들어 뉴튼은 물오른 기량

을 선보이고 있다. 10월에 있었던 세

번의 경기에서 뉴튼은 75번 패스 시도

에 58번 성공,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

하며 인터셉션은 전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쌕은 6번 당했다. 그러나 10월 이

전의 세 경기에서는 98번 패스 시도에

55번 성공, 5개의 터치다운과 5개의 인

터셉션을 기록했다. 패스 성적이 저조

할 때 뉴튼은 13번 쌕을 당했다. 

뉴튼은 패싱과 러닝에 전천후 전환

이 가능하고 포켓 내에서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

. 뉴튼의 플레이에 대해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치 감독은 “뉴튼은 아주 효율

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다”라

며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뉴튼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를 피하고 팀

이 올바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승리로 이끈다. 그래서 뉴튼은 경기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패트리어츠가 뉴튼을 봉쇄하

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손쉽게 승

리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경기가 거

듭되면서 살아나고 있는 패트리어츠

의 공격이 리그 2위를 기록 중인 팬더

스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jsi@bostonkorea.com

또 하나의 아주 비열한 김돈중의 면모를 보

여 주는 사건이 있었다. 1167년(의종21년) 정월

연등회가 있던 날, 김돈중이 탄 말이 징과 북소

리에 놀라 날뛰는 와중에 그의 전통에서 화살

이 나와 임금이 탄 수레 앞에 떨어졌다. 항상 겁

이 많던 의종은 그 즉시 환궁을 하여 경위를 조

사하였다. 김돈중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무

도 그의 위세에 눌려 이실직고를 하지 못한 관

계로 수 많은 애매한 사람들만 참형을 당했다.

이 비겁하고도 간악한 그의 행동을 보고 정중

부는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다음은 왕을 호위

하는 무사들에게 방자한 문신이나 내시들이 얼

마나 고압적인 자세로 그들을 천대했는지 살펴

보자.

의종은 황음荒淫하여 정사는 돌보지 않고 한

뢰, 임종식 등을 총애하면서 그들의 방자한 행

동을 묵인해 주었다. 그들은 왕의 총애를 빙자

하여 무신들을 멸시하였으니 무신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1170년(의종24년) 8월

29일 의종이 연복정에 나가 총신들과 함께 질

탕하게 연회를 하였다. 의종은 또 흥왕사로 자

리를 옮겨 밤을 새워가며 놀았다. 다음날 역시

의종은 환궁하지 않고 흥왕사에서 보현원으로

갔다. 그리고 시신侍臣들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며 “장하도다, 이곳에서 가히 군병을 연습

시킬 만하다.” 라면서 무신들에게 오병수박희

五兵手搏戱을 하라고 명하였다. 의종의 의도는

여러 날 끼니도 잘 챙기지도 못하고 고생한 무

신들과 무사들을 위로하고 포상을 내리려고 한

것인데, 왕의 은총을 시기한 문신 한뢰 등이 기

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장군 이소응李

紹膺이 겨루기를 하다가 패하여 달아나자 한뢰

가 이소응의 뺨을 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소응

이 뜰 아래로 떨어져 넘어지자 왕과 문신들은

박장대소拍掌大笑 희희낙낙하였다. 이에 무신

들은(정중부, 김광미, 양숙, 진준 등) 수치심에

안색이 변하면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손이 차

고 있던 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정중부가 “

소응이 비록 무부이기는 하나 벼슬이 삼품인데

어찌 이다지 모욕을 심하게 주느냐!” 하니, 왕

이 정중부의 손을 잡으며 화해를 주도하고 위

안을 주려고 했지만 계속 분위기는 살벌하였다

. 한편 이날 정중부가 이의방李義方과 이고李

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거사를 할만

하다. 그러나 왕이 바로 환궁한다면 아직 참고

기다릴 것이요, 만약에 보현원으로 옮겨간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어가가 보현원에 가까이 갔을

때 거사를 하였다. 김돈중은 난이 난것을 알고

중도에서 술에 취한 척 하며 말에서 떨어져 도

망쳤다. 그리고 한뢰는 왕의 침상밑에 들어가

서 목숨을 부지 하려 했지만 이고의 칼에 죽었

다. 그 날 그들은 노영순을 비롯한 몇명만 제외

하고 140여명의 문신들을 도륙하였고 암호를

몰랐던 무신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

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궁궐로 돌아와서 숙직하던 문관

들을 다 죽이고 있는 가운데 왕은 이의방과 이

고를 중랑장으로 8등급이나 높이 벼락 출세를

시키고       정중부는 상장군으로 1등급 승차하

였다. 다음날 환궁하여 왕을 폐위시켜 거제도

에 유배시키고, “모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

록 서리일지라도 씨를 남기지 말게하라”는 명

에 모두 살해하였다. 그리고 왕의 동생인 익양

공(후에 명종)을 왕으로 옹립했다. 그 후 김보

당 등의 복위세력들이 거병하여 의종을 경주로

데리고 가서 웅거하였다. 하지만 1173년 의종

은 자신이 총애했던 장수 이의민에 의해 등뼈

가 꺾여지고 시체는 사찰의 연못에 수장 당하

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후세의 사가들의 연

구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초의 성공

한 군사구데타라고 평가하면서 무신의 난을 문

신과 환관들의 교만과 방자한 언행으로 무신들

을 멸시하여 그 화를 자초하였다고 하며, 또 다

른 평가는 이자겸의 난으로 외척들이 발호하여

권력을 독점함에 위협을 느낀 의종이 일부 무

사들을 총애하면서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 왕실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 원인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의종

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시문과 술로 시도 때도

없이 문신들과 연회를 열었고, 지나치게 격구

와 오락을 좋아했으며, 귀신을 두려워하여 무

당을 좋아하여 사당 등에 거금을 쾌척하느라

국고를 낭비하였고, 특정 신하들만을 총애하여

조신들간의 마찰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무신들

이 잡은 정권은 한동안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상을 반복하다가 결국 최

충헌의 무신정권이 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

었다. 여기서 무예의 면만 조금더 살펴 보면 의

종은 수박희를 대단히 좋아했으며 왕 자신도

직접 즐겼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이의민은 수박에 아주 능했다고 고려사절요는

전하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박희

의 시연을 즐겼다는 것은 그 당시 모든 무신들

이 수박에 능수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 무신

정권의 기반이 사병私兵이었으며, 귀족들이나

권문세족 그리고 말기에 등장하는 사대부 등

모두가 사병을 소유하였으며 그들은 무예를 체

계적으로 수련하면서 전승하였다. 이성계도 ‘

가별치’라는 조직적인 사병을 소유하고 훈련

시켰으며, 그 위에 정도전의 지략이 가해지면

서 조선의 여명을 밝힐 수 있었다. 사실 고려시

대는 전반적으로 힘을 좀 쓰고 세력을 유지하

려면 무예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시대였다.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

정중부의 난과 수박희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캠 뉴튼을 

잡으면
승리가 보인다

The Boston Korea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쿼터백 캠 뉴튼은 패싱과 러닝 능력을 모두 갖춘 전천후 쿼터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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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내 위치한 International Ex-

change(대표 인기환, 이진아)은 늘 빛

나는 장소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절한 주인

의 상세한 설명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

로 한 신뢰, 그리고 전문가적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1991년부터 윈터 스트릿 상에 주얼

리 샵을 운영하던 인준식 전대표는

1994년 아들인 기환 대표에게 가게를

물려 주고, 이때부터 인 대표는 본격

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취급하기 시작

했다.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

해서는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한

다고 판단한 인 대표는 GIA 자격증을

취득, 전문가로 거듭 났다. 

“자격증이 있어야 물건을 제대로

볼 줄 압니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품

질을 보증하며 판매하지요. 물건에 대

해 잘 모르면 딜러 말에 의존할 수밖

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적정 가격에 물

건을 구입하지 못하죠. 당연히 합리적

인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주얼리 샵을 운영하면서 늘 홀세일

러를 꿈꾸던 인 대표는 2005년 지금 위

치한 주얼리 빌딩 안으로 이사를 하고

, 이때부터 다이아몬드 홀세일에 집중

했다. 

20년 간 그가 쌓아온 안정된 경력과

유통구조 덕분에 International Ex-

change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

International Exchange와 5년 간

거래해 왔던 홀세일러 유세프 진디 씨

는 인 대표를 두고“그와 오래 일해

오는 데는 신뢰가 바탕이 돼 있었다.

앞으로도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추천했다. 

10년이 넘도록 International Ex-

change의 우수 단골 고객인 김이선

씨 역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에게도 많이 소개한 곳이라며 “가격

도 좋고 믿을 만하다”고 추천했다.

International Exchange는 지난 20

년 간 쌓아온 신뢰로 오스트레일리아

와 홍콩 등과도 직거래 하고 있다. 다

이 아 몬 드  거 래 망 (DIAMOND

TRADING NETWORK)인 RAP-

NET에서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객이 예산과 함께 원하는 보석의

크기 및 품질 등을 제시해 주면 맞춤

식으로 제공해 준다고 말하는 이진아

대표는 “워낙 천차만별인 것이 다이

아몬드”라며 “혼수 예물에서부터

가치있는 소장품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믿음과 신뢰가 바

탕이 돼야 한다. 우리는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 시켜 드릴 수 있다”고 말

했다 

다음은 International Exchange에

서 제시한 다이아몬드 구매를 돕는 팁

(TIP)이다. 

▼너무 유명한 브랜드는 품질은

보장하지만 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

다. ▼로컬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중간브랜드나 백화점은 디스카운트

를 많이 받는 느낌이지만 질좋은 보석

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보석을 공부하여 자신이 원하는

크기와 어떤 등급의 보석을 원하는지

미리 알아 보라. ▼ 원하는 보석을 직

접 2-3 군데 보석상을 다녀보면서 가

격을 비교해 보라. ▼ 물건을 볼 때, 확

대경을 이용해 품질을 육안으로 꼭 확

인하라. ▼ 보증서가 있더라도 그 보

석이 가진 고유의 광채와 컷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으므로 인터넷으로만

보고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 감

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석상

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hckim@bostonkorea.com

다이아몬드 홀세일 International Exchange
333 Washington St., Suite 230-1, Boston,

MA 02108

전화: 617-523-2553

International Exchange

219업소탐방

“한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
랍니다. N 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알뜰 나눔터 안내 

사업의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32 알림광고 Nation Wide

11/15

베이비시터 구함. 경험있으신분 원
합니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가
능 781-235-1596

11/22

케임브리지 일식당 
풀, 파트타임 웨이추레스 웨이터
Jason 617-642-5670

11/29

Milford 한인교회
전도사, 피아노반주자 구함
508-634-8710 / 714-356-7888

12/6

세탁소 카운터 구함
벨몬트
617-309-6140

11/29

우번, 방렌트 $500
침대, 유틸리티포함
781-910-4433

12/6

드랍 앤 런드리 매매
저렴한 렌트, 넓은 주차장
978-761-0897

11/15

2인용 돌침대팝니다. 전기돌침대
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수있습니
다. 판매가격 $300 978-866-3163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사고 팔고 
617-254-4654광고 문의

3/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

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N 한국마켓(미시시피)
사정상 좋은 가격에
급매 합니다
꼭 사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512-775-6429

11/22

N 맛사지 학교
워싱턴주  문교부 허가
2525 n grand ave
santa ana ca 92705
714-469-3232

11/29

N 현금 즉시 필요한분

특별융자플랜
플랜 1: 사용중 크레딧카드 카드회사를
통해 재융자 가능(즉시 현금)
플랜 : 6개월 이상 사용하신 채킹어카
운트 은행을(미국은행)통해 현금대출
※크레딧700점이상인 분 사업,개인융
자 15만불까지 잘 나오고 있음
소셜번호 없으신분 특별 플랜있음
모든 플랜은 합법적이며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정직과 신용으로 진행합니다.
SELA융자그룹 대표전화
855-410-1822 (시애틀 오피스)
213-604-4000 (LA)
646-634-1685 (뉴욕)
855-410-1822 (덴버, 달라스,조지아)

11/29

N 금삽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10K,14,18,22,24K
금삽니다
360-473-3695

11/29

N 슈리페어 매매
케리 노스케롤라이나(N.C)
24년 동안 운영한 가게임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져 함
가격 $30,000
연락처 919-469-4575

11/29

N 친정맘
워싱턴 유일의 출산 관리 전문 회사
한국 친정맘 대표가 직접 운영
타주 파견 가능
Mom1004.com
253-358-0937

11/29

N 시애틀 스파
바디 스크럽사 구합니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일 하실분 
여자분 환영. 잠자리 제공합니다.
206-714-1601

12/6

N 런더리,알터레이션,세탁소 매매
개인사정으로 인한 급매,꼭필요한사람
만 연락, 면적 2,800 sf,월렌트비 $1,200
404-245-9885 

12/6

N 플로리다 맛사지 Shop 매매
저렴한렌트,단골.관광객 많음
5년이상 무사고
매매가 $40.000, 관심 있으신분만 전화
727-595-1234

12/6

N 애틀랜타 조지아지역 구인
나이: 20대 중반~40까지
숙소: 무료제공
비행기티켓 (4달이상 일할시 무료제공)
11월 26일 그랜드오픈예정
좋은사람들과 가족같이 일하실분 전화
주세요
678-687-8831
678-431-6226 

12/6

N 맛사지 학교
워싱턴주 문교부 허가
2525 n grand ave
santa ana ca 92705
714-469-3232

12/6

N 금!금!
최고의 가격으로 10K,14,18,22,24K 
금삽니다
360-473-3695 

12/6

N 상황버섯
알라스카 자연산
암,당뇨,혈압특효 
907-230-8966 

12/6

룸렌트 및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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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1월 17일  ~ 11월 23일

● 운수: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뜸을 적당히 잘 들어야 맛있

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

니다. 수입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 애정;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위를 밝게 해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쥐띠 | 뜸을 적당히 잘 들어야

● 운수: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 금전: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

활력이 되살아나는 때이니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불편했던 관계가 나아지고 사랑도 무르익는 주입니다. 대단하

지 않게 여겼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 25

년생은 18, 23일 길일. 17, 22일 주의

소띠 | 뜻밖의 가치를 발견

● 운수: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되겠습니다. 힘든 일을 해

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앞날에 즐거움이 기대되는 주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를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도록 하세요. 쉽게 생각하고 만

나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2일 주의

토끼띠 | 즐거움이 기대되는

● 운수: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뒤에 가서 후회를 할 수 있

는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포자기 하지 말고 때로는 미

련하게 버티세요. ● 금전: 예기치 않던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겠습

니다.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미룬

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86, 74, 62, 50, 38, 26

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범띠 | 예기치 않던 일로

● 운수:  모든 일을 한 템포 늦춰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대

인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이 앞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하지 않

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지출도 많

으니 돈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가정적으로 원만하지 못합니다. 갈

등이 심해져 모든 일에 짜증이 앞서기 쉬운 때이니 감정조절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 88, 76, 64, 52, 40, 28년생은 18, 20일 길일. 17, 19일 주의

용띠 | 감정조절을 잘해야

● 운수: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옵니

다. 보람도 느끼고 뿌듯한 휴식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서 다소 거북한 일이 있어도 서서히 얼음이 녹듯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

애정: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

도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

뱀띠 | 인정받게 되는

● 운수: 다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의욕이 생겨서 더 나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

전: 가까운 주위 사람과의 금전 거래나 보증 등은 일단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좋습

니다.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곳을 택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말띠 | 더 나은 발전을

● 운수: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이 생기고 그 동안의 주위의 오

해도 모두 풀립니다. 소망했던 일도 성취되겠군요. ● 금전: 예상

외의 수입이 따라주는 주입니다. 나갔던 돈이나 그 동안 받지 못해서 고심하던 돈

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애정: 변화를 갖게 됨으로써 다소 안정된 분위기를 자

아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1일 길일. 18, 19일 주의

양띠 |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이 생기고

● 운수: 직장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회사를 그만 둘

우려가 있으니 스스로 감정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금

전: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꿔지기가 쉽습니다.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

면 기반마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근본적인 치

유 없이 피하려고만 하면 더 답답해지고 일이 꼬이게 될 뿐입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닭띠 | 근본적인 치유 없이

● 운수: 여러모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과로를 할 위험이 있

습니다. ● 금전: 주위에 대한 배려나 투자는 곧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

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초대받은 장소에 가서

뜻밖의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원숭이띠 | 뜻밖의 좋은 이성을 만나는

● 운수: 머리와 가슴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객관적인 사고

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편견과 선입관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는 주입니다. ● 금전: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므로 점점 상대가 더 가

까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20, 21일 길일. 19,

23일 주의

개띠 |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

● 운수: 추진하는 일의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후회가 없

습니다. 폭 넓은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야 합니다. ● 금전: 융통성을 갖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 애정: 정신적 갈등이 심하고 마음의 여유

가 없다보니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18, 21일 길일. 22, 23일 주의

돼지띠 |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한주간 시청률 순위

숫자 퍼즐 (Sudoku)

2013년 11월 4일 ~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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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I Got C(Feat.개코of 다이나믹듀오) 거머리(박명수&프라이머리)

02   해볼라고 형용돈죵(정형돈&G-Dragon)

03   Please Don’t Go My Girl 하우두유둘(유재석&유희열)

04   내일은 없어 트러블메이커

05   오빠라고 불러다오 장미하관(노홍철&장미여관)

06  너에게 성시경

07   어디서잤어(Feat.버벌진트,스윙스) San E

08   미스터리(Feat.San E) 박지윤

09   눈물이 맘을 훔쳐서 에일리

10   Hush 미쓰에이

▶▶ 정답은 11면에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1위
KBS2 주말연속극 
왕가네 식구들
31.3% 

2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노래를타고 21.1% 3위 KBS2  개그콘서트   18.7% 

4 KBS1 KBS 9시 뉴스 18.3%

5 KBS2 수목드라마 비밀 16.6%

8 MBC 일일연속극 오로라공주 15.5%

7 MBC 일밤 (아빠어디가,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 15.4%

8        MBC 무한도전 15.0%

9 KBS2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4.8%

10 SBS 드라마스페셜 상속자들 14.4%



연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30대 향수자극 드

라마 tvN '응답하라 1994(극본 이우정 연출 신원호)'에서 삼천포

로 열연 중인 김성균이 순수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9일 방송 된 '응답하라 1994' 8화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앙숙관계였던 삼천포(김성균)

와 조윤진(도희)이 2013년 현재 부부가 되

어있는 모습의 반전 스토리가 공개됐다.

거기에 20살이라고 해도 엄청난 노안인

삼천포의 나이가 실은 그보다 두 살이나

더 어린 18살이었다는 더 큰 반전까지 함

께하며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삼천포는 대학생이 되면 꼭 자전거 여행

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

전장비를 잔뜩 무장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

갑, 삐삐 등을 두고 갔다며 자전거여행을 출발하

지 못하고 하숙집으로 계속 다시 돌아오다 얼떨결

에 실제 나이가 20살이 아닌 18살이라는 것을 조윤

진에게 들키게 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잔재미를 안기기도 했

다. 김성균은 독특한 비주얼과 눈치는 없지만 미워 할 수 없는 순수매

력으로 '응답하라 1994'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한 삼천포 김성균. 동

시에 '응사요정', '포블리' 등 사랑스러운 별명까지 얻으며 극 중 가장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순수 아이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

은 매력을 맘껏 뽐내고 있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개인별 최대 17

억 9천만 원까지 베팅을 한 '맞대기' 도박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명연예인 등

도박참가자 21명 중 3명을 약식 기소,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전했다. 또 최대 143억원까지 도박장을 차려 사람들을 끌어

들인 관련자 8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집행유예가 확정

된 김용만을 비롯, 이수근, 양세형, 공기탁, 탁재훈, 토니안, 앤

디, 붐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 맞대기 등의 행위

를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관계는 축구 동호회에서 시작됐으며 회원 한모 씨와

김모 씨가 탁재훈, 이수근 등을 끌여들여 시작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어 연예 병사로 근무한 토니안, 앤디, 붐 역시 휴가기

간임에도 김 씨의 권유로 도박을 즐겨왔다고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수억부터 십억이 넘는 넘는 도박자금이 드

러났고 최고 금액을 배팅한 이는 2008년 1월부터 도박을 시작

해 2011년 3월까지 17억9천만원을 쏟아부은 공기탁으로 밝혀

졌다. 이어 김용만 역시 13억3천500만원, 토니안 4억 원, 이수

근 3억 7천만 원, 탁재훈 2억 9천만 원, 앤디 4천 4백만 원, 붐 3

천 3백만 원, 양세형 2천 6백만 원 등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s.yang@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

대 기자 = 에일리 사건이 미국이 아

닌,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에

저촉됐을까. 크게는 명예훼손과 음란

물 배포죄에 해당한다. 먼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누드 사

진을 올렸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돼 명예훼손으로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이 음란

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음란물 배포죄에도 걸릴 수 있다. 이럴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재만 변호사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조사는 할 수 있고 피

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에일

리는 11일 자신의 누드 사진이 케이팝 사이트 올케이팝에 유출

되는 사고를 당했다. 에일리 측은 올케이팝에 근무하고 있는 전

남자친구가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올케이팝

측은 "해당 직원이 과거 에일리와 데이트한 적은 있지만, 누드 기

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에일리 측은 소속사를 통해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s.yang@bostonkorea.com

최대 17억 9천만 원 '베팅' 
도박 연예인들이 무더기 적발

‘에일리 사건’명예훼손과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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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90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집
미주 살기 좋은 도시 1위
이현주 401-935-3397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529,900
Easton, MA
4 Beds, 2.5 Baths
조용하고 넓은 공간
New Roofing
Jason Jeon  617-642-5670

$215,000
2 Beds, 1.5 Baths, 1152 sf.
Chelmsford, MA
업데이트된 roof, water tank
나원태 617-642-3156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649,500
Burlington, MA
넓고 쾌적한 공간 3000 sf.
Fully renovated kitchen
H-Mart, Burlington Mall 근접
Jason Jeon 617-642-5670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206-734-1407

숏세일  콘도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799,0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4001 sf.
Gorgeous colonial home
SJ Park 617-304-7001

건물까지 가능
보스톤에 5개 뿐인
24시간 영업 허가
S. J Park 617-304-7001

Allston
$1,000,000
S.J Park 617-304-7001

Sharon, MA/ $18,500
급매, 좋은 위치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Investment

콘   도          Condominium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399,900
Northborough, MA
3 Beds, 2.5 Baths, 2289 sf.
짜임새 있는 구조, 좋은 가격
Michael Yun 617-459-5985

Restaurant
$320,000
엘머스트 downtown/ 일식당
Beer Wine License
Won T. Ra 617-642-3156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8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550,000
Danvers, MA
4 Beds, 3 Baths, 2620 sf.
Large lot
Easy access to I-95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149,900
Westminster, MA
3 Beds, 2 Baths, 1200 sf.
조용하고 아담한 타운 하우스
Kwang O. Kim 617-792-8615

리커스토어

차이나타운 식당 Drop off Store

타운 하우스단  독  주  택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SOLDExclusive

$210,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SOLD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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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0
Allston, MA
한국 식당 급매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지니스
Jason Jeon 617-642-5670

$70,000
Concord, MA
잘 운영되는 drop store
Great business opportunity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690,000
Allston, MA
맥주, 와인, 소주
S.J Park 617-304-7001

$25,000
Manchester, MA
성장 가능성 많은 비지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79,000
Nashua, NH
잘 운영되는 Asian Restaurant
Jason Jeon 617-642-5670

Call for Price
North Andover, MA
년 매상 $180,000
Price reduced
고정 손님 확보
Jin Choi 617-877-0387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Restaurant

숏세일  콘도

Drop off Store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Full Plant 세탁소 Dry Cleaner Closing Store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건물까지 가능
풀리커, 450 capacity
현 1.85M 매출
S.J Park 617-304-7001

5,000 Sf. 
빈자리 렌트
최고 한인 비지니스 자리
S.J Park 617-304-7001

$200,000
Middleton, MA
안정된 Full Plant 세탁소
Milld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Fish Market

$245,000
Brockton, MA
Located in busy Mall
Great business opportunity
Won Ra  617-642-3156

Restaurant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Convenience Store

Exclusive

S.J Park 617-304-7001

올스톤 식당

올스톤 역 앞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250,000
Boston, MA
PC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 크림  
Anna Jung 617-780-1675

Exclusive

PC Cafe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120,000
Norwood, MA
슈퍼마켓 있는 상가내 위치
넓은 주차 공간
성장 가능성 많은 비지니스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Cleaner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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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 속의 70%는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

다.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기이고 그 다음이 물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구하기 쉬

운 것을 활용하며 생명을 유지하도록 진화되

어 왔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4~6주간 버

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유지를 위한 순환기능, 배설기능,

체온조절과 같은 각종 신진대사 기능을 담당

하고 또 이런 작용들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몸에 물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대사 작용을 도

와주는 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

으며 영양소를 녹이고 체내의 불필요한 노폐

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혈액의 적정PH와 체온조절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인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

지 못하게 되어 체내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피

로회복이 어렵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며 장기적으로 보면 각

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봅시다. 성인을 기준으로

인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보통

2.5L 정도 입니다. 

평균적으로 같은 양의 수분이 소변과 대변,

땀, 호흡 등을 통해 배출되나 물 대신에 각종

음료, 커피, 차, 국물요리 등을 섭취하는 분들

의 경우 수분 보충이 안되며 배출량은 더 늘어

나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어

부종이 빈번히 생기거나 물을 제한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가 아니라면 하루 2.5L 정도의 물

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짜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물이 농도가 낮은 쪽

에서 진한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는데 체

액은 약 0.9%의 소금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안 소금 성분이 높으면 농도가 올

라가게 되어 세포나 세포 밖에 있던 물이 혈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심장에 부담과

혈압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의 미량 원소

들이 세포 안보다 바깥이 농도가 높으면 밖으

로 물이 이동하게 되어 탈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일상에서 소금 섭

취가 너무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수를

걱정할 필요는 잘 없지만 탈수 증상이 생길 경

우에는 천일염을 한 티스푼 물에 타서 마시면

예방 할 수 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게 되어 소변의 횟수가 정

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소변색도 맑고 무취

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5L의 물을 마시기란 생각보다 쉽

지 않은데 어떤 종류의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

이 좋은지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

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 나게 되면 음양탕을 한잔

마십니다.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물

이 다 같은 물이 아니고 이상적인 상태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물 한잔을 마셔도 몸에 이롭게 음양관을 적

용하여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 대류를 만들

때 마시면 인체 내 음양 균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양탕 만드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서 바로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

어나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안좋은

습관입니다. 아무리 약수물이라 해도 공복에

마시는 찬물은 속을 냉하게 해서 여러 가지 질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보다는 음양탕을 마셔

보면 한결 매끄럽게 넘어가고 속이 편안한 것

을 느끼실 겁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항상 컵 가득히 물을 받고

다 마시는 습관을 갖고 시간을 정해 놓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컵씩 물을 마시는 것이 좋

습니다. 식전에는 물을 마시더라도 식사 중이

나 식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가량 물을 마시

지 않는 것이 위장 기능을 튼튼히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

가 될 수도 있으나 차차 습관이 되면 이로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

많은 건강 보조제 중에는 물보다 효능이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물은 우리 몸의 보약이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음양탕 마시는 습관을 길러 건강 챙기

시길 바랍니다.

이선영원장의 한방 칼럼

한의원 선유당 원장 이선영
617-327-1812

1208B VFW parkway 
suite 201 Boston MA 02132
www.sunudang.com, info@sunudang.com

우리 몸의 보약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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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시즌 동안에 탐 왓슨의 The Timeless Swing 이

라는 책의 전반부를 통하여 골프 스윙의 기본 개념과 준비 과

정 그리고 기본 동작들을 면밀하게 살펴 보았다. 이번 겨울 시

즌에는 그 후속 편으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세세한 부분

의 테크닉들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그 순서와 종류들은 같

은 책의 후반부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한다.

탐 왓슨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2가지 가장 중요한 골프 스

윙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스윙의 가장 최저점

(Bottom of the Arc) 이고 둘째가 척추 각도 (Spine Angle)

였다. 책의 전반부를 정리 하면서 척추 각도와 연관된 어깨 회

전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골프 스윙의 기본 동작을 정리하

고 있다. 골프에 있어서 공을 팔로 치지 말고 몸으로 쳐야 한

다는 말을 많이 한다. 초보자 일수록 그립에 힘을 많이 주고

팔의 스윙 속도를 한껏 높여서 공을 치는 경향이 있다. 경험

이 많고 능숙한 골퍼들 일수록 손과 팔보다는 몸으로 스윙을

함으로써 부드럽게 천천히 치면서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많이

나가는 효율적인 스윙을 한다. 결국 보기에도 좋고 몸에 무리

도 가지 않으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최대치의 좋은 결과을 내

는 스윙이 바로 팔이 아닌 몸으로 하는 스윙인데 몸의 스윙에

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이 바로 ‘어깨’ 이다. 

어깨가 움직임의 정도가 많다보니 제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백스윙때는 오른쪽이나 위로 위치를 옮기기가 쉽고 다

운스윙때는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쉽게 움직이게 된다. 이렇

게 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은 중심 축이 흔

들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치 정수리 끝에서 부터 꼬리뼈

에 이르는 척추가 어깨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척추뼈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꼬이기는 하지만 위치를 이동해서는 안된다

.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적합한 어깨의 회전은 반

드시 준비 자세에서 부터 임팩트까지 척추의 각도가 제자리

에 있어야 한다” 라고 탐 왓슨도 결론 내리고 있다.

어깨 회전 동작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어깨가 회전 하는 궤

도면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드레스 뿐만 아니라 임팩트에서도 약 30도 정도로 기

울어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각도

가 될수 있으면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더할 나

위 없이 좋겠다.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25>

어깨 회전 궤도면 (Shoulder plane)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승(勝)

“이것(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勝)었노라”하시니라

: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for My Father is with me),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may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요한복음 16장33절.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지난 7일 남북한 불교도들이 개성 령통사에서

합동법회(法會)를 열었다. 

“령통사 복원 8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및 의천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다례제 북남 불교도 합동

법회”라는 긴 이름으로 모인 불교도들은 “남북

의 불교도들이 협력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

하자”고. 

북한에서 핵(核)을 청소하지 않는 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는 불가능한데?

김일성 주석이 “평화의 핵”인 예수 그리스도

를 버린지 옛날!

UN본부 북한 대표부 리동일 참사는 국제원자

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안건으로 열린

UN총회에서 “핵 위협 공갈과 적대 행위가 계속

되는 한 우리(북한)는 전쟁 억제력을 계속할 수밖

에 없다”며 “우리의 핵 무기 능력이 바로 그것

이다”고. 

IAEA 보고 결의안(6/68/410)을 표결에 부치기

직전 유일하게 발언권을 얻은 리 참사는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지 않겠다(Disassoci-

ate)”는 의사를 밝혔다. 

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은

IAEA 보고서를 다시 또 공정성이 일체 없는 일

방적, 편파적, 치우쳐 진 것으로 간주한다”며 “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 북한과

북한 인민에게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을 IAEA

가 무시하고 있다”며 “솔직히 DPRK는 이러한

적대행위와 핵 위협 공갈의 단순한 피해자”라고

. 

만일 “IAEA가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해 평화적

인 해결을 모색하려 했다면 중립을 지키고 북한과

한반도 핵문제를 공정한 시각에서 바라 보아야 했

었다”고. 

주UN 한국대표부 성경훈 차석대사는 리동일

참사보다 하루 앞서 IAEA보고 본회의에서 “우

리는 북한이 UN헌장과 UN안전보장이사회의 모

든 관련 결의안에 따른 책임을 전면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

담 공동 선언 역시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와 존재

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한국일보 UN

기자의 기사 인용)

문제는 미국, 중국, 구라파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않는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주체사상”이 북한 통치

목표,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先軍)통치”에 이

어 손자 김정은은 “병진(竝進)”을 선언한 것.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권력 승계 이후 지난

2년간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난 적이 없다. 2012년 11

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이자 정치국원

리젠궈(李建國)가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김정은에

게 전했었다. 그 친서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12월 1일 장거리 로

켓발사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달 12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2개월 뒤엔 제3차 핵실험도 이어졌다. 

“북한이 시진핑체제 출범 시점을 자신들의 전

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기회로 잡은 것 같다”고

북한 소식통의 말. 

북한은 중국이 UN안보리체제에 동참하자 “

용기도 책임감도 없는 겁쟁이의 비열한 처사”라

고 비난했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미국과 마찰을 빚지

않고 경제 성장에 주력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자

신의 앞마당에서 말썽 없이 나가기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

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하고 양제츠 외교 담당 국

무위원이 17일 방한하는 등 중국이 북핵 문제 해

결에 적극적인 것도 미•중 관계에서 자신들의 영

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간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외교는 창

조경제, 문화협력, 외교확대란 세 틀에서 勝산이

컸다. 안으로는 민주당이 밖으로는 일본의 아베(

安倍) 내각이 브레이크를 적지 않게 걸지만 “근

혜노믹스”는 쉬지 않고 굴러간다. 

구라파 세일즈 외교는 프랑스 4건, 영국 24건,

벨기에 1건, EU(구라파연합) 2건 등 모두 정부 차

원을 넘어 민간 경제 교류를 돕는 “선진국형 협

력”으로 제 3국에 공동 진출하는 기틀을 다졌었

다. 

귀국하자마자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한•러 정상회담을 열어 부산-유럽까지 길을 트

는 역사적 유라시아(Eur-Asia) 프로젝트에 불을

지폈다.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Asia-Pacific) 중시 정책이 상호 접목

돼서 상호 잠재력을 극대화 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했다”면서 “알

으로 한•러가 손잡고 새로운 미래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공동 성명이 강조했

다. 또한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양해

각서(MOU) 체결이 원활한 진행을 장려키로 합

의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러-한-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삼각 협력 사업으로 러勝-한勝-북한勝 등勝勝 사

업의 집합”이라고 강조. 

勝: 任也 임야: 맡을 승. 任: 保也 보야 – 맡을

임. 풀면 “예수 그리스도(人)께서 하나님의 숨결

(丿: 左引之)을 십자가(十)에 담아 이 땅(一)에 오

셨다”는 그림이 任이다. 이 任을 예언한 성경구

절이 에레미아(Jeremiah) 1:9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said to me, “Now,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해서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을 맡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온 몸으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 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

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the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을 벗으시며 “내가 세상을 勝 이기었노라

” 하셨다. 즉 “그의 육체(肉體)가 구원(八)의 인

자(人) 예수님(二)의 힘(力)으로 승화(昇化)된다

”는 것.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리스도 예수

님의 사랑에 투입되지 않는 한 勝이가 없다”는

진리.

해서 사도 바울(Apostle Paul)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라: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

ness. –로마서 8장 9,10절.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 세상을 이기었노라”하신 勝을 잘 설명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勝이 없으므로. 절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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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백혜선, 첼리스트 김이선과
함께 하는

Friday, December 6, 2013, 8 PM
NEC’s Jordan Hall | 30 Gainsborough Street | Boston

백혜선
piano

니콜라스 키친
violin

김이선
cello

쥰한
harp

줄리앤 리
viola

프로그램:

마르티누: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이영자: 솔로 하프를 위한 수채화

베토벤:에로이카 변주곡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Op. 25

Photo credit: Christian Steiner (Nick Kitchen, Yeesun Kim), Moon Jung Kim (Jun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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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에로이카 변주곡

이영자: 솔로 하프를 위한 수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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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뉴스 The Boston Korea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회는 지난주 황찬현 감사원

장(11~12일)•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12일~13일)•김진태 검찰총장(13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

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

혹이 정국을 강타한 시점에서 청문회

가 열리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통

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입장

인 반면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을 철저

히 따지되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

히 하면서 불꽃 튀는 ‘창과 방패의 대

결’을 펼쳤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첫날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른 황 감사

원장 후보자에게 민주당 등 야권은 김

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마산 출신인 황

후보자가 김 실장과 같은 경남 출신이

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한 것이

다. 또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

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이후

재신검에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경위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같은 지역 출신

이라는 것만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정

치 공세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일 황 후보

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

의하려 했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의 불

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파행

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임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청문위원들 대

부분이 황 후보에 대한 병역의혹들이

자료를 통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

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

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다운계약

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미비

로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결국 하루 더

연장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당초 12일 하루였던 일정이 13일까지

연장돼 이틀에 걸쳐 청문회가 치뤄졌

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문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개발연구

원(KDI) 재직 당시 8차례에 걸쳐 아

들과 아내의 생일에 고급 호텔과 일식

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

적하면서 7,000여만원을 사용한 법인

카드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법인카

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장

관직을 그만 둘 것이냐"는 질문에"그

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가족들의

생일날 사용 내역이 일부 나오자 정확

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진땀을 뺐다.

문 후보자는 또 최근 5년간 기부금

이 하나도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서 결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기부

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머리

를 숙였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2011년 보고서

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

안보다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선호했

다"며 장관 내정과 함께 소신이 바뀌

었다고 비판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제도가 변하니 정책도 조정돼

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앞서 진행된 두 후보자와 달리 김진

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낙마’를 벼르는 민

주당의 파상공세로 시종 팽팽한 긴장

감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인사

청문회에서 ‘삼성 떡값’ 의혹에서

사전 내정설에 따른 검찰 중립성 우려

까지 여러 문제점을 들어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

삼성 '떡값 리스트'에 황교안 법무장관

, 청와대 홍경식 민정수석, 김 후보자

가 들어 있고 검찰 출신의 새누리당 현

역 의원 2명도 있다"고 폭로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단돈

10원도 그냥 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 제기의 근거가 있

으면 감찰을 받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후보자

가 9월 초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이 보도

되면서 그때부터 고액 연봉을 조금이

나마 줄이기 위해 10월 급여는 받아가

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전 내정설

’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

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천 의

혹에 대해 “(김 실장과) 사적으로 만

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장남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에 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구체신염(신장염)으

로 군면제를 받은 장남에 대해 “삼성

전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는데, 입

사 당시에는 사구체신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노후에 가

서 살려고 여수 땅을 매입했다고 해놓

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매

입) 한 것이지만 불찰이 있다면 제 책

임”이라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

인사청문회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에 앞서 인물 검증 차원에서 이뤄

지는 취지지만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

기로 변질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

일 청문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에

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

사팀장 징계와 관련해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

안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일정

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

다.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기본적

으로 대통령이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받

아들이는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릴 수밖

에 없다. 통상적으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어적

으로 임하게 되며, 반대로 야당은 갖가

지 의혹 제기를 통해 공세를 가하기 마

련이다. 지키려는 측과 끌어내리려는

측의 ‘공성전’이 벌어지는 것.

여야 간 대치정국이 길어지면서 지

난 주 치뤄진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사청문회법

에 따르면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들과

국가정보원자,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

찰청장, 각 위원회의장 등의 경우 국회

인준절차는 생략된다. 청문회가 끝난

뒤 상임위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임

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법적으로 지

킬 의무는 없다. 

hsoh@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

숙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

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당해

산심판 청구가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

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

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태스

크포스’(팀장 정점식 검사장)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

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

산심판청구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

하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하는 등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통진당

의 당헌•당규 및 강령 등이 민주주

의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통진당을 ‘진보를 가장

한 자유민주체제 위해 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진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제

로는 강령과 규약 등에 나타난 정

당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 모두 북한의 지령을 철저히 따

르는 ‘종북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진보 정당들은 법무부의 이

번 결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이 담겼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통진당측은 이번 사태를 지난 대

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한 것

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

하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당원 1

천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헌법재판

소 앞에 모여 108배를 진행하며 정

당해산 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 

이정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열

린 '2013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석

해 노동계에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현역 의원

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 심리로 열린 이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RO는 민족민주

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

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국

정원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내

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

다.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

한 이 의원도 "단언컨대 내란을 모

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 사거리에서

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답게

보수와 진보의 대치, 방청권을 따

내기 위한 장사진 등 혼란한 상황

이 연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방호 병

력 9개 중대 1개 소대 800명을 사이

에 두고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150여 명과 통합진보당 10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길 양편

에 대치했다.

통진당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

참여당, 통합연대가 통합해 이정희

, 유시민, 심상정의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창당된. 사실상 진보정당들

의 연합이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불거진 당내 부정선거 사태로 인해

심상정 의원과 유시민, 노회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현 이정희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hsoh@bostonkorea.com

감사원장•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통합진보당 해산 위기,‘진보’표방하는‘종북 정당’규정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리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
를 맡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법
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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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보스톤 로비샵 (Lobby shop) 주 6일 오픈 로터리포함, 매매가격 $79,000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동양식당: 연매상 $250,000 새 시설, 학교 급매매 Any Offer 받음

뉴튼지역 세탁소 +셔츠 유닛, 연매상 $160,000

섬머빌 론드로맷 연매상 $180,000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60,000

보스톤 남쪽: 데어리퀸/오린지쥴리어스, turnkey 경영, 연매상: $300,000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넨스(50%)

아침+점심(5일) 보스톤 점심만, 연매상 $250,000 아침 첨가할 수 있음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동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70,000 매매가 285K 소유자 은퇴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좋은 렌트

타이식당: 보스톤 서쪽, 바로 영업 가능, 연매상 $350,000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뉴햄프셔, 연매상 $100,000 Owner finance 가능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론드로맷: 연매상 $60,000 캠브리지, 부수입! 무인 자동시스템 완비, 소유자 부재

드롭오프 +루트세일: 연매상 $280,000 공장가능, 소유자 사망, 좋은 매매 가격

드롭오프: 보스톤 서쪽 연매상 $14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드롭오프+론드로맷: 연매상 $455,000-100% 소유자부재 Working owner 매상증가 가능성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상가건물 4, 5 유닛 고급동네, 100% 수리 완료 매매가격 $789,900부동산+세탁소(1층) 연매상 $280,000  2unit Apartment(2층, 렌트 월 $2,800)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캠브리지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80,000 매매가격 $210,000


